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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논논 문문문 개개개 요요요

시제와 상은 다른 언어적 요소들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개념이므로 독립적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전체적인 언어 이해와 표현의 맥락
속에서 인식되어야 한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들이 영어의 시제와
상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다.또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국의 교실현장에서 영어시제를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점들을 제언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대학생 및 성인과 고등학생들이 작성한 번역문을 분석하였다.
영어 학습자들이 스스로 하나의 완전한 영어지문을 이해하고 그것을 한국어
로 옮겨 표현하는 활동은 많은 것을 시사해줄 수 있다.이것은 영어 시제
및 상의 이해 정도와 한국어 체계 내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본 연구에서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시제와 관련된 연구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그들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
서 시제와 상의개념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이론적 배
경으로는 시제 및 상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과 영어와 한국어의 시제체계를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개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본다.특히 한국어
의 시제형태소 ‘-었-’(았)은 그 기능이 다양하고 영어시제와의 비교에서 특
별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별도로 더 깊이 다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대학생 및 성인 집단의 번역결과를 분석하고 있다.번역자들
의 번역결과를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장들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각 문장별로 번역결과를 분류하고,그 결과를 영어와 한국어의 시
제이론을 도입하여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영어 과거완료상과 가정법,그리
고 전체적인 시제의 유기성과 논리성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고등학생 집단의 번역결과를 분석한다.본 논문이 중‧고등학
교 현장에서 영어시제 지도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등학생 집단의
특성을 먼저 살펴본다.고등학생 집단은 학생들이 스스로 영어지문을 읽고
접근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번역지문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여 번
역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중점으로 분석하고 있다.그 과정에서 영어의 단순
현재시제,영어 복문의 시제관계,시간의 접속사와 시제,가정법 등이 논의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논의된 주요 시제와 상의 요소들을 번역 분석 결
과 새로 알게 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고,그 시사점을 통하여 한국
의 교실현장에서 영어시제를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번역자료 분석 결과,하나의 영어시제 형태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시제표현
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일부 오류도 발견되
고 있으나 영어 시제의 개념을 잘 인식하고 표현한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
났다.흥미로운 것은 형식상으로는 옳지 않게 보이는 시제의 번역들도 한국
어의 시제체계와 전반적인 번역문의 흐름상에서 보았을 때에는 적절하게 받
아들여지는 표현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따라서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시제를 지도할 때,학생들이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일부 어려운
시제요소들을 명시적으로 지도하고 한 편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지문을 스스
로 이해하여 한국어로 옮겨 표현해보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리고
학생들을 정해진 시제의 틀 속에 적응시키기 보다는 그들의 표현을 개별적
으로 가능성과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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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영어의 시제와 상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궁극적으로는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
국의 교실현장에서 영어시제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언하고자 한다.이를 위하여 한국인 학생 및 성인들에게 영어 번역지문을
제공하여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하였다.번역이라는 특성이 학습자들
에게는 다소 동떨어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실제 제2언어의 학습과정
에서 목표어(targetlanguage)를 모국어로 적절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표
현할 수 있는 것은 중요 능력이다.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asa
ForeignLanguage)상황에서는 영어를 도구화하여 정보를 이해하고 산출
(모국어로)하는 경우가 많으며,학교 현장에서도 영어로 이루어진 글의 정보
를 학생들이 한국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해석교육이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영어학습자들이 스스로 하나의
완전한 영어지문을 이해하고 그것을 한국어의 지문으로 옮겨 표현하는 활동
은 많은 것을 시사해줄 수 있다.이것은 영어 시제와 상의 이해와 한국어
체계 내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좋
은 방법이다.직접 글로 써보는 것보다 이해한 바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영어의 시제와 상과 관련된 연구는 이제까지 여러 방면에서 많이 이루어

져왔다.그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한국인들이 영어 시제와 상
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없다는 것이다.‘인
식’과 ‘이해’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학습자들에게 시제 및 상과 관련된 문장
이나 문항을 제공하여 접하게 하는 것은 영어 시제와 상을 얼마나 잘 이해
하고 있는가는 볼 수 있겠지만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가는 볼 수 없다.
시제와 상은 그 자체가 매우 복잡한 개념이고 또 다른 언어적 요소들과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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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독립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전체
적인 언어 이해와 표현의 맥락 속에서 인식되어야 한다.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시제와 관련된 연구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그
들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시제와 상의 개념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지
를 살펴보려 하였다.
본 연구는 영어와 한국어의 시제 및 상의 체계 전반을 다루는 이론적인

것이기 보다는 학습자들의 번역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서 이론적인 근거를 함께 논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서두에서는 이론적 배
경과 연구방법을 간략히 서술할 것이다.이론적 배경으로는 시제 및 상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과 영어와 한국어의 시제체계를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개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특히 한국어의 시제형태소 ‘-었-
(았)’은 그 기능이 다양하고 영어시제와의 비교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므
로 별도로 더 깊이 볼 것이다.이론적 배경으로서 기존 시제관련 연구의 흐
름도 간단히 살펴보겠다.본론으로 들어가서 학습자들의 번역내용을 고등학
생 부분과 대학생 및 성인의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해볼 것이다.각 지문 별
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들을 순서대로 살펴볼 것이며,관련된 이
론적 배경과 교육적인 시사점을 함께 언급할 것이다.마지막으로 번역내용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고,한국의 교실현장에서 영어시제를 효율적으로 지도
하기 위하여 고려해야할 점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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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제(tense)및 상(aspect)의 개념

2.1.1.시제의 개념
시간을 언어로 표현할 때 시간은 인간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인식 방법

에 의해 표현된다.인간의 정신세계에서 인식되는 심리적 시간은 시간을 인
식하는 방법에 따라 주관적인 특성을 가진다.인간은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주위의 변화를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인식하는 순간을 현재로 인식한다.현재는 마치 점과
같아서 시간을 인식하는 인간의 심리적인 작용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 폭을
가지는 심리적 시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이재성,2001)
사태의 시간 위치에 관한 인식이 그 말의 문법 요소에 의해 나타나는 것

이 시제이다.시제는 화자가 자기의 전달 내용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기 위
해서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로 만드는 문법적인 장치이다.즉,한
상황이 다른 상황에 대해 가지는 시간적 전후관계를 표시하는 범주이며,발
화시간과 그 문장 안에서 기술된 사건,행위,일의 상태와 시간과를 관계 지
어주는 것이 근본 기능이다.(이재성,2001)
시간(time)과 시제(tense)는 서로 구별되어야하는 개념이다.시제표현은

문법 범주(grammaticalcategory)를 기준으로 한다.시제구분은 문법 형태의
대립 관계를 기준으로 말하며,시간구분은 문맥적 환경이나 부사 등을 기준
으로 한다.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서정수,1996)
시제를 논할 때에는 기준시점과,현재시,발화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다.하나의 사태에 대한 시간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제의 대상이
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시간점’과,그 사건의 시간적 위치를 정해 줄 ‘또 다
른 시간점’이 필요하다.여기에서 ‘또 다른 시간점’이 시간적 전후관계의 기



- 4 -

준이 되는 기준시점의 역할을 한다.현재시와 발화시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현재시는 논리적인 시간을 가리키며,발화시는 물리적인 시간을 가
리킨다.이재성(2001)이 Jesperson(1924)의 이론을 설명한 것을 재인용하면,
현재시는 현순간(now)과 동일시된다.이것은 시간선상의 한 점으로서 과거
에서 미래를 향하여 항상 움직인다.현재시는 흔히 현시점을 포함한 하나의
시구간을 가리킨다.‘Now’는 마치 ‘here’가 이 지점,이 지역,이 도시를 가
리킬 수 있듯이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오늘,금년,영원도 될
수 있는 것이다.

2.1.2.상의 개념
상은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인식되는 모습을 문법 범주화한 것으로,기술

되는 사태의 전개 모습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시작상,진행상,완료
상,지속상 등의 상을 설정할 수 있다.(이재성,2001)
Quirk,Greenbaum,Leech,Svartvik(1985)에 의하면,상은 대상 동사가 시간

과 관련하여 간주되거나 경험되는 방식을 반영하는 문법적인 범주를 지칭한
다.

2.2.영어의 시제와 상

2.2.1.영어의 전반적인 시제체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현재-미래’가 아닌,‘과

거-비과거(nonpast)’로 본다.왜냐하면 예외적인 표현을 제외한 일상적인 의
미를 중심으로 볼 때 현재시제가 미래시간은 나타낼 수 있지만 과거시간은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1)Todayis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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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YesterdayisSunday.
(3)Tomorrow isTuesday.
(Quirk,Greenbaum,Leech,Svartvik,1985:177)

따라서 영어에서는 ‘미래시제’는 없고 ‘미래시간’만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2.2.2현재시제(thesimplepresenttense)가 나타내는 시간적 의미
영어의 현재시제는 현재시간,과거시간,미래시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모두

존재한다.앞에서 현재시제는 과거시간을 나타낼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
은 시제체계를 바라보는 전반적인 견해이며,아래 표와 같이 과거시간을 나
타내는 경우도 존재한다.다만,그 용법이 일상적인 의미와 거리가 있는 특
수한 것이기 때문에 흔히 시제의 예외적인 용법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시시시 제제제 시시시 간간간 의의의 미미미

present
time

현재상태 또는 불변의 진리 (thestatepresent)
(4)TheNileisthelongestriverinAfrica.

the
simple
present
tense

습관적인 현재 (thehabitualpresent)
(5)WegotoBrusselseveryyear.

현재 순간 (theinstantaneouspresent)
(6)Herecomestheteacher!

pasttime
역사적인 현재 (thehistoricpresent)
:과거의 사건이 마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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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영어의 단순현재시제가 나타내는 시간의 의미들
(Quirk,Greenbaum,Leech,Svartvik,1985)

2.2.3.과거시제가 나타내는 주요한 시간적 의미
영어의 과거시제 또한 현재시제와 마찬가지로,일반적인 경우와 특수한

경우의 차이가 있을 뿐 과거시간,현재시간,미래시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모
두 존재한다.그 쓰임은 아래 표와 같다.

시시시 제제제 시시시 간간간 의의의 미미미

thepast
tense

past
time

특정 사건이나 상태가 명백히 과거에 발생하여,
그 완결과 현재사이에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12)IstayedinAfricaforseveralmonths.
화자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상태의 때를 명
백히 알고 있는 경우
(13)Fredastartedschoolin1950

전달동사(communicationverbs)와 함께 쓰여 전달내용
이 과거에 일어났지만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
냄
(7)Thetenòclocknewssaysthattherèsgoingto
beabadstorm.

예술가와 그들의 작품에 관해 언급할 때
(8)InTheBrothersKaramazov,Dostoevskydraws
hischaractersfrom sourcesdeepintheRussiansoil

futuretime

미래의 사건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냄
(9)TheplaneleavesforAnkaraateightòclock
tonight.
시간 또는 조건의 종속절에서 미래시간을 나타냄
(10)Hèlldoitifyoupayhim.
(11)Ìllletyouknow assoonasIhearfrom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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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영어의 과거시제가 나타내는 주요한 시간의 의미들
(Quirk,Greenbaum,Leech,Svartvik,1985)

2.2.4.영어의 완료상 (Theperfectiveaspect)
영어의 완료상은 크게 현재완료와 과거완료로 나뉜다.이 중 현재완료의

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현재완료(Thepresentperfective)
a.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태
(16)Thathousehasbeenemptyforages.

b.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일정기간 동안의 불명확한 사건
(17)HaveyoueverbeentoFlorence?

c.현재까지 계속되는 일정기간 동안의 습관(즉,계속 반복되는 사건)
(18)MrTerryhassunginthischoireversincehewasaboy.

(B)과거완료(Thepastperfective)
과거완료는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를 나타내거나,현재완료의 용법과 유

사한 상적인 의미로 과거시간에서 쓰일 수 있다.

a.과거보다 앞선 과거

present
time

의지나 정신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쓰여
화자의 잠정적인 태도를 나타냄
(14)Didyouwanttoseemenow?

future
time

가정법 과거 용법으로,현재 또는 미래의 상태를
가정함
(15)Ifyou really worked hard,you would
soongetprom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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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현재완료나 단순과거의 과거형 버전
(19)Whenweboughtit,thehousehadbeenemptyforseveral

years.

2.3.한국어의 시제와 상

2.3.1.한국어의 전반적인 시제체계
한국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었-”을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문법요소로 본

다.그리고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무표(∅)의 시제를 비과거 시제라고 하는
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재시제를 나타낸다.
하지만 미래시간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이면 미래시간을 표시할 수도

있어 이것을 하나의 특수한 형태로 간주한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그 친구가 내년에 외국으로 떠나요.(서정수,1996:122)

또한 한국어에서 미래시제는 문법적으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보통 미래
시간으로 간주되는 것(‘-겠-’,‘-ㄹ 것-’,‘-리라’등)은 미래 상황에서 쓰였을
때에만 그 기능을 하므로 일반적인 미래시제로 보기는 어렵다.

(21)비가 오겠다.=>현재의 추정
(22)내일 비가 오겠다.=>미래 시간 (서정수,1996:123)

따라서 한국어의 시제 범주는 ‘현재’와 ‘과거’만 존재한다.

2.3.2.한국어의 상
다른 대부분의 언어가 그러하듯 크게 완결상과 미완결상으로 나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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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완결상을 예문들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과거완결상
(23)그 친구는 모자를 벗었다.
(24)그 친구는 모자를 벗었었다.(서정수,1996:130-131)

※ ‘-었었-’은 오직 완결상만을 나타내는 확실한 완결상임

(B)현재완결상
(25)아,이 물고기가 살았구나
(26)김 선수가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서정수,1996:133-134)

(C)미래완결상
(27)너 내일이면 죽었다.(서정수,1996:135)

이상과 같이 한국어는 과거시제 ‘-었-’이 완결상(과거,현재,미래 모두 포
함)을 나타낸다.

2.3.3.한국어의 시제별 시제기능 및 상적 기능의 분류
이제까지 언급한 한국어의 시제와 상의 체계를 시제형태소별 가능한 시제

와 상의 기능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시시시 제제제 형형형 태태태 시시시제제제적적적 기기기능능능 상상상적적적 기기기능능능

현 재 ∅
현재상태,목전의 사건,일련
의 사건,이행적 사건,과거
사태,미래사건

현재진행상,현재반복상,현
재습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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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한국어의 시제별 시제 및 상적 기능
(서정수,1996:143)

2.3.4.한국어 시제형태소 “었(았)”
서정수(1996)는 『현대국어 문법론』에서 한국어의 시제형태소 ‘-었-(았)’

을 기본적으로 ‘과거’시간을 나타내는 우리말의 문법요소라 규정하고 있다.
“‘었’은 본디 과거 시제인데 그 의미가 환경에 따라 상적인 의미로 표출되기
도 한다.”(서정수,1996:29)
‘-었-’이 포함된 다른 형태로 ‘-었었-’이 있다.이것은 가장 뚜렷한 완결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었-’은 모호성이 있어 과거표시 시간 부사
어와 어울리지 않으면 과거시점에서의 완결 상황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못
하는 일이 많다.

(28)나는 (*지금)이 소설을 읽었었다.
(29)나는 (지금)이 소설을 읽었다.(서정수,1996:135-136)

김선호(1981)는 국어의 때매김을 ‘시제’보다는 ‘시상’이라고 판단하여 ‘았’
으로 표현되는 때매김을 ‘완료상’이라 결론지었다.‘았’의 의미를 종지형,연
결형어미,관형형 등의 기능으로 쓰이는 경우들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해본
결과와 한국어 언중들의 심적 상태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았’은

과 거 ‘-었-’ 단순과거,과거상태
완결상,결과상태상,과거진
행상,과거반복상,과거습관
상

과 거 ‘-었었-’ 과거사건,불확정과거,과거
상태 과거완결

무 표 ‘-고 있-’ 진행상,반복상,습관상,완
결상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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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또는 과거의 시간 부사와 함께 호응관계에 있는데,만일 ‘았’이 확고부
동한 과거형태소라면 현재의 시간 부사와는 호응이 맞지 않아야 하나 그렇
지 않다고 논하였다.

(30)나는 서울에서 어제 왔다.
(31)나는 서울에서 방금 왔다.(김선호,1981:25)

윤영로(1986)에 의하면,일반적으로 한국의 교육현장에서는 영어의 시제를
한국어와 대응시켜 설명할 때,영어의 과거,현재,미래시제를 한국어의 “았,
∅,겠”으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았’은 과거 표시의 기본적 기
능과 ‘완결’의 부차적 기능을 가지는데,‘완결’의 의미는 ‘완결지속상태’와 ‘완
결 비지속’으로 분류된다.전자에 속하는 경우 영어에서는 ‘현재완료’또는
‘현재’로 표현되고(시제 불일치),후자의 경우에는 영어의 문장 역시 ‘과거’로
표현된다(시제 일치).

2.4.한국인의 영어시제 이해 관련 기존 연구들
한국 학습자들의 영어시제 이해와 사용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크게 세 가

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첫째는 영어시제 이해 및 사용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로서,“영어학습자의 시제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연세대학교,김
지영,1994),“영어 시제의 이해와 사용능력에 관한 연구”(한국교원대학교,
이미영,2000)등이 있다.한국인들이 영어의 시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능력에 관해 연구한 것이다.다음은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시제 표현 오류에 대한 연구이다.“영어 시제 학습에 나타난 오류 연
구”(한남대학교,이미희,1994),“영어시제 표현의 오류에 대한 분석 연구”
(홍익대학교,유정석,1999)가 있다.한국어와 영어의 시제 체계에는 차이점
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차이로부터 한국인의 영어시제 사용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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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다.이 연구들은 실제 학생들의 오류를 수집하여 그 오류의 원
인을 영어 시제체계의 습득과정에서 찾아보고,또 한국어와 영어의 대조분
석을 통해 모국어 전이현상 여부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이와 같
은 연구들은 특정 시제표현이 포함된 문항들을 나열하여 각 시제형태 별 오
류의 비율을 분석한 것인데,본 연구는 학생들의 오류를 수집하는 것은 동
일하나 시제에 초점을 둔 문항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지문을 번
역한 내용에서 시제의 오류를 분석하였다는 것이 차이점이다.마지막으로는
한국인들의 영어시제 습득에 관한 연구이다.“한국 영어학습자들의 시제 습
득 과정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김은미,1994),“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시
제체계 습득”(고려대학교,심정하,2004)이 있는데,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언
어를 중간언어(interlanguage)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각 시제요소별 습득순서
와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인의 영어시제 이해 관련 기타의 연구들로는 “영어시제의 효율적인

지도방안”(강원대학교,이의성,2000),한국어와 영어의 시제차이에 관한 연
구로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한국어와 영어의 시제불일치 현상에 대해서
-‘았’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윤영로,1986)등이 있었다.한국어와 영어의
시제차이에 관해서는 본 연구에서도 다루게 될 것이나 그 차이점은 시제체
계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실제 학습자들
의 영어지문 번역자료를 중요한 문장들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시체차이에
대한 고찰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5.연구방법
고등학생 15명과 성인 15명에게 각각 2개의 번역지문을 제공하였다.고등

학생은 의정부지역 고등학교,2학년생 14명(남자 9명,여자 5명),3학년 여학
생 1명이 참여하였다.성인집단은 나이 21세부터 33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20대 후반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한다.성별로는 남자 3명,여자 12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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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되었고,신분별로는 대학생 6명,대학원생 4명,직장인 5명이다.15명중
7명이 영어전공자이며 나머지 8명은 비전공자이다.
지문은 각 집단의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실제 추정되는 수준보다

약간 낮은 것을 선택하였다.영어를 전공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는 번역이
라는 작업 자체가 부담을 줄 수 있고,또한 시제의 번역양상을 보기 위한
것이므로 어휘적,구문적인 난이도는 지나치게 어려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
되었기 때문이다. 한 집단에게 주어지는 두 개의 지문은 서사적인
(narrative)구조를 가진 것과 일반적인 서술 형태의 것,두 가지로 구성되었
다.서사적 구조의 글은 시제의 특성 상,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어지는 동작
과 사건의 일련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총 30명의 연구대상자들은 영어지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요청받았으

며,시간제한은 없고 사전사용도 허용하였다.다만 완전한 한국어 표현으로
영어의 모든 내용을 옮기고,다른 사람의 표현을 참고하지 않고 자신의 표
현으로 번역할 것을 강조하였다.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이 번역이 시제번역
의 양상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영어를 접할 때 시제를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한국어로 표현
할 수 있는 지를 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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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대대대학학학생생생 및및및 성성성인인인 번번번역역역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3.1.영어 완료상의 번역양상
대학생 및 성인의 번역분석에서는 가장 먼저 영어의 과거완료상이 “현재

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태(stateleadinguptothepresent)”라는 현재완료상
의 의미와 대응하여 쓰인 표현을 살펴보겠다.대학생 및 성인대상 번역지문
2개중 첫 번째인 (A)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살펴보겠다.1)

(32)Ihadwantedtomakeabeautifulman,butthefaceofthecreature
washorrible.(Shelley,2000:10)

이 문장에서 “hadwanted”라는 표현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번역내용을 분
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4)문장(32)의 시제2)번역 양상

위 (표 4)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난 형태는 ‘원했다’형으로,이것
은 그 자체만 보아서는 ‘과거의 어느 한 때 원했던 상태에 있었다’는 것만
단순히 제시하고 있다.즉,한국어에서 단순과거로 분류되는 “-었-”이 들어
간 단순한 과거의 사실인 것이다.이렇게 본다면 “hadwanted"를 ‘원했다’라

1) 번역지문 및 번역사례는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2) 편의상 앞으로 시제와 상을 통틀어서 시제로 언급하기도 할 것이다.

시시시제제제 유유유형형형 관관관련련련 시시시제제제
형형형태태태소소소 빈빈빈 도도도

‘(원)했다’형 ‘-었-’ 10/15
‘(원)했었다’형 ‘-었었-’ 4/15
‘(원)해왔었다’형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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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번역한 것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태'라는 영어의 완료상의 의미
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좀 더 깊이 살펴보면,한국어에서 가령 “나는 사
랑을 원했다.”라고 말한다면 그 원한 상태가 과거의 어느 한 시점 또는 기
간이라는 것만 말해줄 뿐,기준시점에 이르기까지 계속 원해왔는지는 이 문
장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그런데 위 문장을 “나는 지금까지
사랑을 원했다.”라고 바꾼다면 비록 단순과거시제 ‘-었-’이 쓰였지만 ‘지금까
지’라는 시간 부사어로 인해 그 원한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된 것으로 해석
되며 이 경우 “나는 지금까지 사랑을 원해왔다.”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문은 아니다.한국어에서 ‘-었-’도 다른 표현들과 특정한 상황에서 쓰이면
현재까지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이러한 완료상으로서
의 “-었-”의 기능은 서두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문장 (32)의 경우도 “나는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를 원했지만,창조물의 얼굴은 끔찍했다.”라고 번역했
을 때 비록 ‘원했다’라는 단순과거시제를 썼지만,‘창조물의 얼굴은 끔찍했
다’라는 표현이 이어지면서 창조물의 얼굴을 확인한 최근까지는 계속 원해
왔다라는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것이다.이렇게 본다면 “원했다”형의 번역
은 영어의 기본적 의미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한국어에서는 문
맥상 단순과거로서 영어의 완료상에 해당하는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결
론을 이끌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표현으로 ‘원했었다’(4/15)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hadwanted"가 완료상 중에서도 과거완료상이라는 것을 특히 인식할 필요
가 있다.영어에서 과거완료상이 나타내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past-in-the-past)와 현재완료나 단순과거의 과거형
버전(anteriorversion)으로서의 역할이다.(Quirk,Greenbaum,Leech,Svartvik,
1985)이러한 과거완료상이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살펴보기 위
해,영어와 우리말의 시제를 비교하고 있는 한 논문에서 국어의 시제 형태
소 “-었었-”에 대한 여러 국어학자들의 견해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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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살펴보겠다.(재인용,정경숙,1987)이 논문에 의하면,반드시 일치한다
고 볼 수는 없지만 영어의 과거완료상에 해당되는 국어의 시제 형태소로 “-
었었-”을 들고 있다.이것의 기능으로서 ‘퍽 오래전에 행했던 동작이나 작
용’(이희승,1965),‘행동이 오래전에 끝난 것(이숭령,1968),‘지난적에 움직
임이 막 끝나서 그 결과가 막 들어나 있었음을 보이는 때매김(최현배,1937)
등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또한 다른 견해로서 남기심(1978)에 의
하면,과거의 어느 사건과 현재의 상황사이에 먼저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지
않거나 말하는 이의 심리적인 간격의식이 먼저 사건과 현재의 상황사이를
일단 단절된 것으로 표현하려 할 때 쓰이는 것이라 하여 ‘단절상’이라하였
고,김차균(1980)은 과거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이 그 보다 더 과거
에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다.
다시 ‘원했었다’형으로 돌아가면,이 형태는 ‘-었었-’을 포함하고 있는 형

태로 볼 수 있고,따라서 문장 (32)를 위 ‘-었었-’에 대한 이론들을 토대로
분석해 볼 수 있다.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이론 중 하나로
남기심의 이론을 적용해 보면,문장(32)에서 화자는 이제까지 멋진 몸을 만
들기를 원해왔으나,창조물의 끔찍한 얼굴을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창조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즉,이전 사
건과 현재의 상황 사이에 예전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지 않고,화자의 심리
가 예전과 현재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여겨짐으로써 전과 지금이 단절된 것
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다른 이론에서 보면,김차균의 이론은 문
장(32)에서 화자가 창조물의 얼굴이 끔찍하다고 느끼고 있는 시점보다 멋진
창조물을 원했던 시점이 더 앞선 시점임을 시사해 준다.즉,‘-었었-’이 과거
보다 더 앞선 과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이상을 종합해 보면,문장(32)
를 해석한 ‘원했었다’형은 단순과거시제인 ‘원했다’에 비해 영어의 완료상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국어에서 시제형태소
‘-었었-’은 완료상의 의미를 다른 시간관련 표현의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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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원해왔었다’형은 기준시점보다 더 이전의 시점부터 기준시점

까지 원한다라는 화자의 상태가 계속되었음을 그 표현에서 명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다시 말해 창조물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라고 원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창조물의 얼굴이 끔찍하다고 알게 된 시점 바로 이전까지 화자는
계속 원해온 것이다.이러한 해석은 위 ‘원했었다’형에서 해석한 내용과 크
게 다르지 않다.다만 원하는 행위가 일정 시간 지속되었음을 좀 더 명시적
으로 보여주는 의미의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문장(32)의 “hadwanted"라는 표현을 번역함에 있어서 번역자

들은 대다수가 분명한 완료상의 의미가 담긴 표현을 선택하지 못했고 단순
과거형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이것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번역함에 있어
완료상을 어떻게 적절하게 한국어 표현과 대응시키는지 명시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문장(32)에서 보여준 번역자들의 완료상 해석 양상이 다

른 완료상 형태의 문장들에서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
국인들의 완료상 해석이 어떠한 일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겠
다.다음은 번역지문(B)의 한 문장이다.

(33)Beforestudying prehistoricartand life,shehad worked forten
yearsinthefashionindustry.(Piazza,2002:52)

위 문장에서 “hadworked"의 한국어 번역 내용들을 문장(32)의 분류기준
을 참고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시시시제제제 유유유형형형 관관관련련련 시시시제제제 형형형태태태소소소 빈빈빈 도도도 수수수
‘(일)했다’형 ‘-었-’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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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문장(33)의 시제 번역 양상

이 경우에도 문장(32)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과거형 ‘-었-’이 포함된 ‘했
다’형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그런데 문장(32)가 10/15의 비율로 압도
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에 비하면 문장(33)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
했다.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문장(32)과 (33)을 비교하면 둘 다 같은 과거완료상이 쓰였으나,(32)는 시

간을 나타내는 특정 어구가 쓰이지 않았고 (33)은 “fortenyears"라는 시간
부사구가 함께 쓰였음을 알 수 있다.이것은 번역자들이 "fortenyears"라
는 명시적인 표현이 있음을 보고,일한다는 동작이 10년 동안 계속되어왔음
을 더 잘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그래서 ‘했다’라는 단순과거형의 표현이
(32)에 비해서 줄고(10→6),대신 ‘해왔었다’형이 약간 늘었으며(1→2)(32)
에는 없었던 ‘해왔다’형이 3명 나타났다.이것은 번역자들이 영어의 완료상
이 갖는 기능을 인식해서 한국어의 완료상을 표현하는 형태로 적절하게 바
꾼 것으로 볼 수가 있다.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인들은 영어의 완료상을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어가 명시적으로 함께 쓰였을 때 그렇지
않을 때 보다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이다.그런데 한국인들이 단순히 특정 기
간을 명시하는 시간의 부사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사의 완료상 형
태(had-ed)만으로는 완료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놓쳐버린 것인
지,아니면 인식은 하였으나 문장(32)에 관해 논하였던 대로 과거형 ‘-었-’
도 그 문맥에서는 완료의 의미를 담는 것이 가능하므로 굳이 한국어 과거완
료상의 형태를 쓰지 않은 것인지를 논해 보아야 한다.
이를 논하기 위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소위 말하는 동사의 상태적

‘(일)했었다’형 ‘-었었-’ 4/15
‘(일)해왔었다’형 2/15
‘(일)해왔다’형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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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stativesenses)와 동작적 의미(dynamicsenses)의 차이이다.문장(32)
의 "hadwanted"는 전자로 볼 수 있고,문장(33)의 “hadworked"는 후자로
볼 수 있다.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특정기간 동안 어떠한 행위나 상태가 지
속될 때 상태가 지속되는 것보다 동작이 지속되는 것이 더 분명하고 적극적
으로 ‘지속’의 의미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이것은 상태는 겉
으로 드러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나,동작은 계속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
는 일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번역자들이 문장(32)에서는 한국어의 완료상
을 확실히 표현하는 형태를 쓰지 않고 문장(33)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쓴 것은 문장(32)가 상태동사이고 문장(33)은 동작동사이기 때문으로 볼 수
도 있다.실제로 상태동사는 특정기간을 명시하는 부사구와 함께 쓰이지 않
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그러나 여전히 한국인들이 시간의 부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동사의 과거완료상 형태(had-ed)만으로 완료상을 인식하는지
는 의문으로 남는다.왜냐하면 문장(32)에서 과거형 ‘-었-’을 쓴 번역자들이
완료상의 의미를 인식하면서 쓴 것인지,그렇지 않으면 인식하지 않고 ‘-었
-’의 기본적인 기능 그대로 단순과거시제만을 표현한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분명한 것은 한국인들은 영어의 완료상을 한국어로 표현할 때,그
것이 동작의 의미를 갖거나 특정 시간의 부사어를 동반할 때 등,그 완료의
의미가 확실히 드러날 때는 한국어에서도 확실히 완료상을 명시하나 상대적
으로 그렇지 않을 때에는 명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문장(33)의 번역문들에서 ‘해왔었다’형(2/15)과 ‘해왔다’형(3/15)

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이 두 가지는 모두 그 표면적인 의미에서 특정
행위가 과거 이전부터 기준시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표현이다.그런데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인 ‘-었-’의 유무가 둘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문장(32)에서 ‘해왔었다’는 과거완료상의 한 형태로 분류되었는
데,그렇다면 ‘해왔다’는 위 형태에서 과거시제 형태소 ‘-었-’이 빠진 현재완
료형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다.다음과 같은 문장을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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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그녀가 디자이너로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그녀는 패션 산업
계에서 십년동안 일해왔었다.

(35)그녀는 지금까지 패션 산업계에서 십년 동안 일해왔다.

이 두 문장은 과거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이전의 과거부터 기준시점까
지 이어지는 상태인 과거완료상과,과거부터 기준시점인 현재까지 이어지는
현재완료상의 국어적 구분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그렇다면 번역자들
은 문장(32)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현재 완료상적인 표현을 왜 같은 과거완
료형인 문장(33)에서 보여준 것일까?이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기준시점’에
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번역지문 (A)와 (B)는 모두 기준시점이 ‘과
거’인 글이다.그리고 지문(A)에서 “had wanted”와 지문(B)에서의 “had
worked"모두 'had-ed'라는 과거완료상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그런데 지
문(B)의 문장(33)을 국어의 현재완료상으로 번역한 3명의 번역자는 그 문장
의 기준시점을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인식한 것이다.이렇게 기준시점을
다르게 인식하게 되면,지문의 내용을 틀리게 해석하게 된다.지문의 전체적
인 맥락 속에서 문장(33)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다.

(36)Finemarkscrisscrossedthepottery.Sofferexaminedthosemarks.
Beforestudying prehistoricartand life,shehad worked forten
yearsinthefashionindustry.Sherecognizedthemarksasevidence
ofwoventhreads.(Piazza,2002:52)

이 지문을 해석하면 고고학자인 Soffer는 도자기의 문양들을 연구하였는
데 선사시대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로서의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패션 업계에
서 10년 동안 종사한 경험이 있으므로 그 경험을 토대로 문양들이 짜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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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증거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이다.즉,Soffer가 패션업계에 종사했
던 것은 도자기 문양을 연구한 시점보다 일정기간 더 앞서서 완료된 사건이
다.

T1:패션업계에서 일하기 시작 T2:고고학자로서의 커리어 시작
T3:고고학자로서 선사시대 유물인 도자기를 연구함

T1 T2 T3

(표 6)문장(36)에 나타난 사건들의 시간관계

그러므로 (36)의 “hadworked"부분을 현재완료로 인식하게 되면 Soffer
가 기준시점인 T3까지 계속 패션 업계에 종사해오고 있다는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번역자들이 이러한 오류를 범한 것은 영어의 시제를 이해하는
데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그러할 수 있겠으나(실제로 오류를 보인 3인
중 1명은 전체적으로 시제를 비일관적으로 사용하는 혼돈을 보여주었음)그
보다는 ‘기준시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문장
(33)에서 “Beforestudyingprehistoricartandlife"라는 시간의 전후를 나타
내는 부사구가 있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표 6)에서 보여지는 전후관계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그렇다해도 ‘일해왔었다’라는 분명한 과거완료상대신
‘일해왔다’라는 현재완료상 표현을 쓴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그러므로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에게 ‘기준시점’이라는 개념을 더욱 분명히 이해시켜,
현재완료상과 과거완료상을 분명히 구분하고 그것을 한국어로 적절하게 표
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제까지 영어의 완료상이 포함된 문장 두 가지를 분석해보았다.하나는

특정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동사로서의 완료상이었으며,다른 하나는 특
정기간을 명시한 시간의 부사구가 동반된 동작동사로 이루어진 완료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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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리고 이 두 가지 번역 양상의 차이점은 시간 표현의 부사어 존재 여
부와 상태동사/동작동사의 개념 구분으로서 설명되었다.이러한 가설을 검
증해보기 위하여 과거완료상이 포함된 문장을 하나 더 분석해보겠다.

(37)ForayearIhadworkedtomakethiscreature,butnow itlooked
terribleandfrightening.(Shelley,2000:10)

(표 7)문장(37)의 시제 번역 양상

문장 (37)의 번역결과를 살펴보면,같은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구가
명시된 동작동사의 과거완료상인 문장 (33)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문장 (37)에서는 “forayear"라는 시간
의 표현이 문장에 좀 더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표현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위 (표 7)에서 예외적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이 표현들은 1년이라
는 기간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그 기간이 ‘hadworked'라는 동작과 전체적
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이러한 해석은 “forayear"라
는 시간의 부사구가 문두에 나옴으로써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보통
동사구 다음에 위치하는 시간의 부사구가 문두로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그
기간을 강조하는 효과를 지니고,그럼으로써 동시에 그 기간 내에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기간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게 되는 것이다.실제로 ‘일년’이

시시시제제제 유유유형형형 관관관련련련 시시시제제제 형형형태태태소소소 및및및 내내내용용용 빈빈빈 도도도 수수수
‘했다’형 ‘-었-’ 8/15
‘했었다’형 ‘-었었-’ 1/15
‘해왔다’형 2/15
‘해왔었다’형 1/15

예외적 유형
․ 1년이 쓰여졌다.
․ 1년 정도가 걸렸지만
․ 1년 동안 만들어졌다.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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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기간을 강조한 표현이 여러 가지로 발견되었다.

“나는 일년 동안이나 이 창조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했으나...”
“1년여 동안 나는 이 작품을 만드는데 열중해왔지만...”
“1년 동안 나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1년 동안 나는 이 창조물을 만드느라 고생했지만,”
“1년 동안 나는 이 창조물을 만들기에 전념했는데...”

첫 번째 문장은 ‘일년 동안’대신 ‘일년 동안이나’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
기간 자체를 강조하였으며,나머지 문장들은 "hadworked"를 단순히 ‘일한
다’가 아니라 ‘매우 힘써 일하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다.이것은 1년이라
는 기간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기간이 화자에게 있어 매우 긴 기간으로 인
식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이처럼 시제의 표현은 동사 자체의 시제 형태소
뿐만 아니라 시간 부사어의 유무와 그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
다.
다음으로 문장(37)과 관련해 눈여겨볼 것은 ‘했다’라는 형태가 같은 시간

의 부사구가 명시되고 동작동사의 과거완료형이 포함된 문장 (33)에 비하여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것이다.(8/12.※15개중 3개는 ‘hadworked’를 직접
적으로 번역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예외적인 표현으로 간주한다.)이것
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문장(37)을 살펴보던
중 완료상 문장 뒤에 이어지는 “but now it looked terrible and
frightening"에 주목하게 되었다.이 문장은 ‘now'라는 보통 현재를 가리키
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사와 명백한 과거시제가 함께 쓰인 문장이다.이와
같은 문장은 번역을 할 때 현재시제로 해야 할 지 과거시제로 해야 할 지
혼란을 줄 수 있다.‘now'를 단순히 ‘지금’으로서 현재시제와만 함께 쓰일
수 있고 과거시제와는 함께 쓰일 수 없는 부사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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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을 비문으로 볼 수 있으며,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이것은 “현재시와 발화시가 동일한가?”라는 물음과 연관된다.이
에 대한 답은 학자들마다 다르나 예스페르슨(Jesperson,1924.재인용. 이재
성,2001)의 견해가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인다.그에 따르면 현재시와 발화시
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그러므로 ‘now'와 과거시제 형태가 함께 쓰
인 것도 충분히 가능한 표현인 것이다.그렇다면 번역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답하였는지 살펴보자.총 15명 중 9명이 ‘looked'를 현재시제로 번역
하였으며 나머지 6명은 과거시제로 번역하였다.흥미로운 것은 현재시제로
번역한 9명도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문장부터는 그 형태에 맞게 과거시제
로 번역했다는 것이다.즉,“butnow itlooked..."부분만 현재부사 now로
인하여 현재시제로 번역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결과는 문장 (37)에서 '했
다’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다.‘했다’형으로 답한 8명
중 5명이 "now itlooked..."부분을 현재형으로 해석하였다.그리고 이 부분
을 과거시제로 해석한 6명 중에는 문장(37)을 ‘해왔다’형으로 해석한 경우가
1명,‘해왔었다’가 1명,그리고 '했었다’가 1명 포함되어 있었다.즉,‘했다’형
을 제외한 형태(‘해왔다’,‘해왔었다’,‘했었다’)를 보인 4명중 3명이 “now it
looked..."를 과거시제로 해석한 것이다.이를 정리하면,문장(37)의 과거완료
상 “had worked"를 번역함에 있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now it
looked..."는 시제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결론지어진다.'now'라는 현재형
부사 때문에 “now itlooked...'는 현재시제로 많이 번역되었고,따라서 그
앞의 문장은 현재보다 앞선 과거시제로 해석되었다.즉,"hadworked"를 과
거완료가 아닌 과거시제로 해석한 것이다.‘했다’형이 단순 과거시제 뿐만
아니라 완료상(현재완료,과거완료 모두 포함)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국
어의 시제형태소 ‘-었-’의 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바 있지만,그렇다 해도 문
장(37)이 문장(33)에 비하여 ‘했다’형이 늘고 그 외의 표현들이 줄었다는 것
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적어도 완료상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형태들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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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서 말하는 완료상을 명시해
주는 표현들은 ‘했었다’,‘해왔다’,‘해왔었다’이다.‘했었다’는 국어 시제 형태
소 ‘-었었-’을 포함한 것으로,영어의 과거완료상과 대응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그런데 ‘해왔다’와 ‘해왔었다’형은 문장(33)에서 해당 동작이 기준시
점까지 계속 이어져 왔음을 명시해준다고 하였다.이러한 표현이 문장(37)에
서 줄어든 것은 문장(37)은 그 의미상 문장(33)에 비하여 동작의 ‘계속’보다
는 그 ‘완결성’에 더 초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완료상의 형태가 포함된 3개의 영어문장을 선택하여 그 번역양

상을 비교,분석해보았다.이 내용들을 토대로 영어 완료상의 한국어 번역
양상에 대한 특성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대대대상상상문문문장장장

I had wanted to
make a beautiful
man,butthefaceof
the creature was
horrible.

Before studying
prehistoric art and
life,shehad worked
ten years in the
fashionindustry.

For a year I had
workedtomakethis
creature,butnow it
looked terrible and
frightening.

시시시간간간의의의
부부부사사사구구구
명명명시시시유유유무무무

× ○ ○

동동동사사사의의의
종종종류류류 상태동사 동작동사 동작동사

특특특이이이사사사항항항 후속문장의 영향 존재

번번번역역역양양양상상상

한국어 단순과거 시제
형태소 ‘-었-’이 들어
간 ‘했다’가 가장 많이
나타남.

‘했다’형이 줄고,‘해왔
다’,‘해왔었다’형이 늘
어남.

기간을 중심으로 한
표현 양상이 새로이
나타났고,‘해왔다’,‘해
왔었다’형이 다시 줄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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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각 영어 과거완료상 형태의 한국어 번역 양상 비교

이와 같이 3개의 문장을 번역지문에서 추출해 비교,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 수 있다.
첫째로,같은 영어의 시제 형태라 하더라도 그 한국어 번역양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시간의 부사구 존재 여부나 그 문장의
앞․뒤에 이어지는 문장에 따라 영향을 받음을 살펴보았다.
둘째로,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시제의 구분이 형태적으로 뚜렷이 드러나

지 않는다는 것이다.영어의 단순과거시제와 과거완료상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또 현재완료상과 과거완료상의 구분도 뚜렷하지 않음을 보았다.이러
한 사실은 번역자들의 번역양상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영어시제의 바람직한 한국어 번역을 위해

서는 영어의 시제형태 뿐만 아니라 부사표현,선․후행 문장,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각 번역자들이 3개의 문장에 대해 어떠한 일관성을 갖고 답하였는

지 번역자 별로 번역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문문문장장장(((333222))) 문문문장장장(((333333))) 문문문장장장(((333777)))
1 했었다 해왔었다 했다
2 했다 해왔다 ※1년이 쓰여졌다
3 했다 해왔다 ※1년정도가 걸렸지만

번번번역역역양양양상상상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친친친 요요요인인인

시간의 부사구 표현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상
태동사의 과거완료형
임.

시간의 부사구 표현이
명시되어 있고 동작동
사의 과거완료형이며,
동작의 완료성 보다는
계속성에 초점을 맞추
었음.

시간의 부사구 표현이
명시되어있을 뿐만 아
니라 문두로 나와 강
조되었고,대상 문장
뒤에 후속 문장이 현
재형 부사과 과거시제
의 결합형태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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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을 중심으로 한 예외적인 표현들
(표 9)각 번역자 별 영어 과거완료상의 번역 양상

위 표의 내용을 간단히 분석해보면,3문장 모두 일관된 번역 양상을 보인
번역자가 6명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했다’형으로 답하였다.3문장 중 2문장
에 동일한 번역양상을 보인 경우는 6명이 있었고,나머지 3명은 3문장에 모
두 다른 양상을 보였다.3문장에 모두 같이 답한 6명의 번역자가 모두 ‘했
다’형으로 답한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했다’형에 포
함된 시제 형태소 ‘-었-’이 그 기능의 범위가 넓기 때문으로 보인다.한국인
번역자들이 국어를 구사함에 있어 비슷한 표현이라도 다양한 형태를 사용하
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비슷한 표현은 가능한 한 동일한 형태를 사용하는
유형도 있는 것 같다.하지만 동일한 형태라 해도 그것이 ‘-었-’이라는 다양
한 기능을 포함하는 형태로 국한됨으로써,전체적으로 한국인들이 영어의
완료상을 번역함에 있어 같은 영어 형태라도 다양한 한국어를 적용시킨다는
가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3.2.가정법에 쓰인 조동사의 번역양상
영어에서 가정법은 직접적으로 시제와 관련되는 범주는 아니나 영어의 시

4 했었다 했었다 ※1년동안 만들어졌다
5 했다 했다 했다
6 했었다 해왔었다 해왔다
7 했다 했다 했다
8 했다 했었다 했었다
9 해왔었다 했었다 해왔었다
10 했다 했다 했다
11 했다 했다 했다
12 했었다 해왔다 해왔다
13 했다 했다 했다
14 했다 했었다 했다
15 했다 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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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번역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왜냐하면 영어에서는 ‘사실’이 아
닌,사실로부터 꽤 동떨어진 ‘가정’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동사의 시제 형태
를 변형시키기 때문이다.반면에 한국어는 동사의 시제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점은 한국인들이 영어의 가정법을 번역할 때 충분히 혼란을

줄 수 있다.따라서 영어의 가정법 표현이 포함된 문장을 한국인들이 어떻
게 번역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번역지문 (B)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살펴보겠다.

(38)IfyoutraveledbackintimetotheIceAge,youwould1 wantto
takeOlgaSofferwithyou.Shecould2tellyouwhattowear.Yoùd3
wearfursandanimalskins,stitchedtogetherwithsinew,right?Not
necessarilySofferwould4say.(Piazza,2002:52)

위 문장들이 의미하는 ‘시간’은 현재이다.그러나 그 시제의 형태는 과거
이다.번역자들이 이러한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그 결
과 15명의 번역자들은 단 1명이 “Yoùdwear～"라는 표현에서 ‘입었을 것
이다’라고 과거시제를 쓴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어문장의 의미에 맞게 시
간을 현재로 표현하였다.그렇다면 번역자들은 영어의 가정법에서 과거시제
가 현재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두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이를 확인
해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가정법이 포함된 문장들 그 이후의 시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그 이후의 문장들은 가정법이 아닌 문장들로
주로 과거시제이면서 시간 또한 과거를 의미하고 있었다.그 결과,15명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번역자가 가정법 문장 이후의 문장부터는 과거시제를 과
거시간으로 맞게 잘 표현하였다.1명의 번역자는 그 이후의 문장에서 가정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시제를 계속 현재시간으로 번역하였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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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다시 과거시간으로 바꿔 번역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전
체적으로 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주었다.또한 앞서 가정법의 표
현에서 번역의 오류를 보였던 번역자는 가정법을 포함한 이후의 문장에서는
오류 없이 시간의 표현을 적절하게 하였다.이상을 종합해 볼 때 번역자들
은 영어의 가정법의 체계가 한국어와 달라서 시제와 관련하여 혼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여 한국어로 적절하게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정법의 본래 의미는 현재/과거의 시간상의 논리를 떠나서 그 가

정의 의미(hypotheticalmeaning)를 잘 전달했느냐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
하다. 즉, 능력(ability), 가능성(possibility), 허락(permission), 추측
(prediction),의지(volition)등의 법(mood)을 잘 이해하고 번역할 수 있는가
가 중요하며,이것은 조동사(modalverbs)를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달려 있
다.법은 시제와 시간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그 의미
상 시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조동사
는 그 의미상 한국어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으므로 각 번역자들의 다
양한 번역양상을 모두 비교해 보겠다.

wwwooouuulllddd111wwwaaannnttt cccooouuulllddd222ttteeellllll YYYooouuù̀̀ddd333wwweeeaaarrr wwwooouuulllddd444sssaaayyy
1 원할 것이다 줄 테니깐 입고 있을테지요 말할껍니다
2 원할 것이다 얘기해 줄 것이다 입어 몸을 감싸

보호해야 한다 얘기할 것이다
3 바랄 것이다 말해 줄 수 있다 입었을 것이다 말에 따르자면
4 (만나)려 할 것이

다
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입고 싶어 할 것
이다 (무응답)

5 원할지도 모릅니
다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입을 껍니다 (그렇게)말하진

않을 껍니다.

6 싶어 할텐데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입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지
는)
않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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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영어조동사의 한국어 번역양상

위 번역자료들을 살펴보면 한국어의 어미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
지만 일련의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모두 가정의 의미로 쓰였다는 전
제하에서 각각의 고유한 의미들을 분석해보기로 하겠다.
Would1의 해석에서는 ‘-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났다(12/15).이

표현은 한국어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다.영어에서도 will/would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prediction'이라고 규정하고 있어(Quirk,Greenbaum,Leech,
Svartvik,1985)한국어의 해석과 매우 일치함을 알 수 있다.Would의 나머
지 해석들에서는 ‘-할지도 모르겠다’형이 2개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할 것
이다’에 비해 그 추측의 강도가 다소 약하다.영어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표
현을 'might'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Epistemicpossibility'라고 규
정되어 ‘주어진 명제가 사실이 될 가능성’이라고 풀이되고 있다.(Quirk,
Greenbaum,Leech,Svartvik,1985)Would1의 남은 한 가지 해석인 ‘-할 텐
데’는 추정의 의미 뿐 만 아니라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한 유감,아쉬움’의 의
미를 담고 있다.이것은 가정법이 현실과 매우 다른 상황을 가정,상상하는
것이므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의미라 해석할 수 있다.이러한 의미는 화자

7 원할 것이다 알려줄 수 있다 입고 있을 것이다 말할 것이다
8 원할지도 모르겠

다
말해줄 수 있을테
니까 입을지도 모른다 말할지도 모른다

9 싶어 할 것이다 말해줄 수 있다 입을 것이다 말할 것이다
10 싶어 할 것이다 말해줄 수 있을테

니까 입을 것이다 말할 것이다

11 (데려가는게)
좋을 것입니다. 말해줄 테니까요 입을 테지요 말할 것입니다

12 원할 것이다 말해줄 수 있다 입어야 한다 말할 것이다
13 바랄거다 말해줄 수 있다 입어야 한다 말할거다
14 원할 것이다 말해줄 것이다 입어야 할 것이다 말할지도 모른다
15 싶을 것입니다.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입을 겁니다 말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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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는 것인데 위의 would1에
서는 비현실적인 상황에서의 추측일 뿐 유감의 의미는 거의 없다.이상의
would1에 대한 번역 내용을 종합해 보면,영어의 would의 의미와 상당히
일치하여 번역이 되었으나 might의 의미도 조금 엿보이고 유감을 나타내는
의미도 나타났다.
다른 ‘would'가 쓰인 부분을 would11과 비교해보면,(You)̀d3에서는 ’-

할 것이다’라는 추측의 의미도 보이고 있으나,다른 형태도 꽤 발견되고 있
다.특이한 것은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다.이것은 ‘-할 것이다’와 결합하여
‘-해야 할 것이다’라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번역자들은 왜 (You)̀d3의 해석
에서 ‘-해야 한다’는 당위․의무의 의미를 나타낸 것일까?또 다른 would4의
표현에서도 첫 번째 would1와 마찬가지로 당위․의무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다.Would4는 전반적으로 would1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You)̀d3의 새로운 해석은 매우 흥미롭다.그 이유를 단정 지을 수는 없으
나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점은 (You)̀d3는 would가 주어와 연결되어 축
약되어 있는 형태라는 것이다.이는 그 형태만 가지고는 그것의 원형이
‘would’인지 또는 ‘had’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Could,should는
"̀d"로 축약하여 쓰지 않는다.(Greenbaum,Quirk,1990)‘Had’는 'Yoùd
betterkeepquietaboutit.'에서와 같은 형태로 축약되는 경우가 있다.그러
나 번역자들이 (You)̀d3를 ‘Youhad'로 보았다 하더라도 당위․의무의 의미
를 이끌어내기는 힘들다.‘havetoinfinitive'가 ‘의무’의 의미를 지니지만
이것으로 번역의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분명한 것은 번역자들
이 영어 조동사의 축약형을 만났을 때 그것의 본래 형태와 의미를 파악해내
는데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며,이것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에게 동사의 본
래 형태 뿐 만 아니라 축약형(contractedforms)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could2의 번역은 대다수의 번역자(11/15)가 ‘-할 수 있다’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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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사용하였다.그런데 역시 여기에서 could2의 근본적인 기능은 가정의
의미이므로 ‘-할 것이다’라는 추정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위의 11명중 6명이 해당되었다.11명중 5명은 단순히 ‘-
할 수 있다’라는 형태를 사용하여 추정의 의미 없이 단정적인 의미를 사용
하였다.한편 ‘가능성’의 의미를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4명의 번역자는 모두
‘-할 것이다’라는 추정의 의미만을 나타내었다.이상을 정리해 보면 번역자
들은 could2를 가능성과 추정 그 어느 한 쪽 또는 둘 다로 번역하였는데 둘
다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가
능성의 의미는 could2가 포함된 문장의 문맥상 그리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
았다 하더라도 가정법으로서 ‘추정’의 의미가 누락된 것은 더욱 정확하지 못
한 번역이다.
이제까지 한국인들의 영어 가정법 번역에서 조동사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

았는데,전체적으로 영어의 본래 의미를 잘 이해해서 한국어로 옮기는 경향
을 보였으나 다소 부족한 부분을 나타내어 이에 대한 바른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3.대학생 및 성인 번역자료의 전체적인 시제 유기성과 논리성
시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특정 부분의 시제를 잘 파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글의 전체적인 시간의 표현 양상과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좀 더 자세히 말하면,어떠한 글이 전체적으
로 과거시제로 묘사되고 있는지,또는 현재시제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인식
하고 그것을 중심이 되는 기준시점으로 인지하는 능력이다.기준시점을 바
르게 인식해야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시간의 전후관계를 바르게 이해
할 수 있다.글의 전체적인 시제(기준시)를 잘 이해하는 것은 그 글의 특성
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준다.그 사건 또는 진술이 과거에 있었던 일인지
현재에도 적용되는 내용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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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그 글을 과거시제 또는 현재시제를 기준으로 서술하였는지에 관해 생
각해 보면 그러한 시간 표현이 글에 어떠한 효과와 느낌을 주는지 파악함으
로써 그 글을 더 풍부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결국 시
제도 하나의 글에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한 부
분적인 요소이며,하나하나의 시제․시간 표현은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
를 맺으며 메시지의 전달에 기여해야하는 것이다.
두 개의 번역지문 (A)와 (B)를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먼저

(A)는 특정 소설의 한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
보며 독자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과거시제를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시작부터 과거시제로 시작하여 계속 동일하게 이어지다가 중간
중간에 과거완료 등의 시제가 관련된 특정 의미를 표현해주기 위하여 예외
적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이다.한 편 지문 (B)는 서술자가 독자들에게 어떠
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그 효과적인 설명을 위하여 독자들에게 특정상
황을 가정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법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그 다음에
는 독자에게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과거의 사실들을 과
거시제로 서술하고 있다.지문 (B)또한 끝까지 과거시제를 중심으로 서술
되고 있지만,특이한 점은 같은 과거시제라 하더라도 결론 부분에서는 현재
와 꽤 가까운 과거,내용상 현재와 가깝게 연결되는 과거 시간에 대해 서술
하고 있다는 것이다.글의 논리적인 흐름이 과거의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최근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번역지문의 시제 및 시간 표현의 패턴을 번역자들이 어떻게 한

국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겠다.전체적으로 번역내용이 글
의 내용과 논리적 흐름에 맞게 시간 표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
고,내용에 맞지 않게 잘못된 시간의 표현이 존재하는지 분석해 보겠다.번
역자 15명 중 번역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 이해에 있어 시제․시간적인 오류
를 하나도 범하지 않은 번역자는 모두 4명이었다.이들은 번역 내용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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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흐름과 문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적절한 시간의 표현으로 자연
스럽고 논리적인 글의 흐름을 보여주었다.다음으로 전체적인 시간의 표현
은 자연스러웠으나 특정부분에서 약간의 어긋난 시간표현을 보여준 번역자
들은 모두 7명이었으며(한 지문 당 2개 이하,두 지문을 합하여 3개 이하),
나머지 4명은 다소 많은 수의 시간적 오류를 보여주었다.
그 오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먼저 지문(A)에서는 앞서 과거완료

상의 분석에서 언급한 바 있는 다음 부분에서의 내용이다.

(39)My creaturewastwoand ahalfmeterstall.ForayearIhad
worked to make this creature,butnow itlooked terrible and
frightening.Ialmostdecidedtodestroyit.ButIcouldnot.(Shelley,
2000:10)

이미 분석했듯이 now라는 현재형 부사 때문에 동사의 과거시제를 현재시간
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이를 한국어 번역으로 바꾸어 그 논리적인
흐름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39-1)나의 창조물은 2미터 반만큼 키가 컸다.1년 동안 나는 이 창조물을
만들기 위해 일해왔었다.그러나 이제 와서 그것은 끔찍하고 공포스
러워 보였다.나는 그것을 파괴하려고 거의 마음먹었다.그러나 그렇
게 하지 못했다.

이 문단의 상황은 화자가 자신이 만들었던 창조물의 모습과 자신이 그것
에게 가졌던 감정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다.자신이 1년 동안이나 공들여 만
든 창조물이 외관상 너무 끔찍하므로 파괴하여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예전부터 1년동안 일해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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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었다’라는 과거완료상 표현을 썼고,발화시가 현재시와 같지 않으므로
‘now'에 해당하는 표현을 ‘지금’이 아니라 ‘이제 와서’라고 문맥적으로 적절
히 표현하였다.그런데 (39-1)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보면 그 논리적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다.

(39-2)나의 창조물은 2미터 반만큼 키가 컸다.1년 동안 나는 이 창조물을
만들기 위해 일해왔었다.그러나 지금 그것은 끔찍하고 공포스러워
보인다.나는 그것을 파괴하려고 거의 마음먹었다.그러나 그렇게 하
지 못했다.

위와 같은 번역에서는 창조물이 끔찍하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파괴하려고 마
음먹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창조물이 끔찍하다고 묘
사하는 시점은 발화시와 일치되고 있으며 위 문맥상의 현재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려고 마음먹은 것보다 시간적으로 그 이 후의 사
실이기 때문이다.또한 (39-1)의 해석에서는 발화시점에서 창조물이 존재하
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 수 가 없는데,(39-2)에서는 창조물을 발화시점에서
묘사함으로써 창조물이 적어도 발화시점과 동일한 ‘지금’에는 존재하고 있음
을 나타내 주고 있다.이와 같이 시제는 글의 내용(정보)과 논리적인 흐름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며,그 어느 한 부분을 이해하는데 오류가 생기면 글
전체적인 맥락의 이해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따라서 한국인 번역자들
이 그 중요성을 인식해 정확하고도 유기적인 시간 표현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번역지문 (B)에서도 구체적인 오류를 하나 살펴보겠다.

(40) Women would have woven that clothing. Until recently,
anthropologistsfocusedonthemaninprehistoricsocieties.Their



- 36 -

stonetoolssometimessurvived thepassageoftime.Theplant
fibersthatwomen woveintoclothing did notsurvive.Soffer̀s
research forced anthropologiststorethink womeǹscontributions
totheirprehistoricsociety.(Piazza,2002:52)

위 지문에서는 선사시대라는 꽤 아득하고 먼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
시 여자들이 옷을 실로 짰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그리고 "untilrecently"라
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통해서 최근까지의 어떠한 경향을 설명하고,
그리고 근래에 바뀌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즉,문단(40)부분
은 매우 긴 시간대를 아우르고 있으며 선사시대 상황을 나타내는 첫 번째
문장에서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과거완료상을 사용한 것 말고는 모
두 일관되게 ‘과거시제’형태로 진술되고 있다.
영어의 시제 형태와 다른 국어의 시제 형태를 대응시킨 경우가 (40)의 마

지막 문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15명 중 5명이 이 문장을 한국어의 과거
시제가 아닌 현재시제로 번역하였다.이러한 결과는 문단(40)에서 위 문장이
가장 현재에 근접한 시간대와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전체적
으로 긴 시간대에서 가장 최근의 상황을 서술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간 영역과 구분하기 위하여 현재시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다.그렇다면 위 문장을 과거시제로 번역했을 때와 현재시제로 번역했을 때
의 차이를 비교해보겠다.

(40-1)...최근에 이르기까지 인류학자들은 선사시대의 남자들에 관해서 초
점을 맞추었다...Soffer의 연구는 인류학자들이 선사시대에 대한 여
성들의 기여를 재고하도록 하였다.

(40-2)...최근에 이르기까지 인류학자들은 선사시대의 남자들에 관해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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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추었다...Soffer의 연구는 인류학자들이 선사시대에 대한 여성
들의 기여를 재고하게 한다.

시제적으로 가장 정확한 해석은 영어의 시제를 그대로 한국어에 대응시킨
(40-1)의 해석이다.Soffer의 연구가 행해진 얼마 전의 과거부터 그 연구는
인류학자들의 재고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40-2)의 해석도 그렇게 어색하거나 논리적으로 분명히 틀렸다고 할 만한
점이 없어 보인다.이러한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관되어 진행되는 사
건이 아니라,어떠한 현상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전후관계
와 논리성 여부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Soffer의 연구
가 인류학자들의 재고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글의 서술시점인 ‘지
금’에도 유효한 현상이다.상대적으로 문단 (39)에서는 한 문장의 시제 번역
오류가 글 전체의 논리성에 영향을 주는 예를 보았었다.문단 (40)의 번역에
서 나타난 영어와 한국어의 시제 비일치성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반드시 글
의 논리성을 해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따라서 이러
한 경우에는 시제번역의 오류로 분류하기 보다는 그 시제 비일치성이 가져
오는 의미의 미묘한 차이에 관해 학습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3.4.대학생 및 성인 번역자료의 기타 시제표현들
이제까지 시제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장들을 중심으

로 영어시제의 한국어 번역양상에 대해 논해보았다.대학생 및 성인들의 영
어시제 번역 양상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시제적인 특성을 보
여주는 영어문장들을 번역지문에서 선택하여 그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들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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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TwodayslaterIsaw darkcloudsinthesky,andIknew thata
storm wascoming.(Shelley,2000:10)

(표 11)기타 시제표현 번역양상 1

문장 (41)은 과거진행(thepastprogressive)이 포함된 문장이다.여기에서
진행상( the progressive aspect)은 ‘과거 상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사
건’(events anticipated in the past (future in the past))을 나타낸다.
(SidneyGreenbaum,RandolphQuirk,1990)번역자들은 이러한 의미에 맞
게 모두 적절히 번역을 하였다.그런데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면서도 한국어
의 표현은 꽤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 흥미롭다.각 표현들의 미묘한 차이는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얼마나 근접한 미래로 예상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번번번역역역자자자 번번번역역역 내내내용용용
1 그리고 나는 폭풍이 오는 것을 알았다.
2 나는 폭풍이 곧 온다는 것을 알았다.
3 폭풍우가 몰아침을 알았다.
4 폭풍이 올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곧 태풍이 올꺼라는 것을 알았다.
6 나는 폭풍이 곧 몰아 칠거라는 것을 알았다.
7 나는 곧 폭풍이 올거라는 것을 알았다.
8 폭풍이 오는 것을 알았다.
9 나는 폭풍이 다가오는 중임을 알았다.
10 곧 폭풍이 닥칠 것을 알았다.
11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2 폭풍이 올거라는 것을 알았다.
13 그리고 나는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14 폭풍이 오리라는 걸 알았다.
15 폭풍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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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볼 수 있다.즉,‘올거라는 것을’,‘곧 온다는 것을’,‘오는 것을’,‘오고
있다는 것을’로 이어지는 표현들이다.

2.(42)IwasfilledwithfearatwhatIhaddone.(Shelley,2000:10)

(표 12)기타 시제표현 번역양상 2

번역자들은 “was"라는 과거시제와 “haddone"이라는 과거완료 시제의 시
간적 관계를 잘 이해하여 대부분 적절하게 번역하였다.즉,화자가 일을 저
지른 시점이 두려움에 가득찼던 시점보다 더 앞선 시점인 것이다.그러므로
화자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 때문에 현재 두려워하고 있다는 인과관계
가 성립하게 된다.문장(42)에서 과거완료상의 한국어 표현은 ‘했던’,‘했었

번번번역역역자자자 번번번역역역 내내내용용용
1 나는 내가 했던 짓에 두려움이 가득찼다.
2 나는 아무것도 못하기에 공포로 가득차 있었다.
3 나는 내가 했던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차 있었다.
4 그리고는 내가 한일에 대해 공포로 가득찼다.
5 나는 내가 한 짓에 대해 공포로 가득차 있었다.

6 내가 저질렀었던 일에 대한 공포로 나의 온몸은 전율하고
있었다.

7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너무나 두려움에 찼다.
8 나는 내가 한 것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찼다.
9 나는 내가 저지른 일로 공포감에 가득차 있었다.
10 나는 내가 한일에 대해 공포에 질렸다.
11 나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공포로 미칠 것만 같았다.
12 나는 내가 한 일로 인해 공포로 가득찼다.
13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찼다.
14 나는 내가 한 것에 대한 공포로 휩싸였다.
15 나는 내가 한 일에 두려움으로 가득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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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한’등으로 나타났다.‘했던’과 ‘했었던’의 비교에서 앞서 과거완료상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던 ‘-었-’과 ‘-었었-’이 모두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두 가지 다 문맥상으로 적절하게 과거완료상을 표현하고 있다.또한 단
순히 ‘한 일’이라고 과거의 일을 표현하는 것보다 ‘했던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어 상에서 좀 더 과거를 ‘회상’하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3.(43)...theydiscoveredevidencethatwell-dressedprehistoricpeople
mighthavewornclothesmuchlikeourfinecottonsandlines.

(Piazza,2002:52)

(표 13)기타 시제표현 번역양상 3

3) ‘※’ 표시는 본래의 의미에서 많이 벗어난 번역을 의미한다.

번번번역역역자자자 번번번역역역 내내내용용용
1 ...입었다는 것을...
2 ...입었을 것이라는 증거를...
3 ...잘 갖춰 입었음을...
4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를...
5 ...입었을지 모른다는 증거들을...
6 ...입었었을런지도 모른다는 증거를...
7 ...잘 갖춰입은 선사시대 인간들이 있었다는 증거를...
8 ...입혔을지도 모른다는 증거를...
9 ...입었을지 모른다는 증거를...
10 ...입었다는 증거를...
11 ...입었을 것이라는 증거를...
12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13
3)※ 그들은 잘 차려입은 고대의 사람들의 옷에서 우리의 순
면과 직물에 비슷한 증거물을 발견하였다.

14 ...입었다는 증거를...
15 ...입었을 것이라는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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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43)에서 ‘mighthaveworn'은 조동사의 과거형과 완료상의 결합이라
는 복잡한 형태가 암시하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났다.
May(might)가 ‘주어진 명제가 사실일 가능성’을 나타내므로 ‘원시시대 사람
들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옷을 입었다’라는 명제의 사실성 여부에 대해 추
측하는 표현들이 나타났다.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추측의 강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입었었을런지도 모른다는...’과 같이 약한 추측에서
‘입었을 것이라는...’과 같은 다소 강한 추측의 표현도 나타났다.추측의 강도
가 가장 센 표현으로서 단정의 표현인 단순과거적 해석 ‘...입었다는 것을...’
도 나타났다.이러한 표현의 다양성은 한국인들이 영어의 may(might)가 나
타내는 사실 가능성 추측의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관련된다.이러한
정도는 단정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험을 통해 터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한국인들이 그 미묘한 정도의 차이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4.(44)Sofferandhercolleaguedecidedthatthestatueshadoncebeen
dressedinwovenclothing.(Piazza,2002:52)

번번번역역역자자자 번번번역역역 내내내용용용
1 ※ 조상들이 한번쯤은 짜여진 의류를 입었을 거라고...
2 ※ 조상들이 옷감을 어떻게 짜서 입었는지...
3 이전에 그 조각상은 실로 짜여진 옷을 입고 있었다고...
4 ※ 도자기가 짜인 천으로 쌓여져 있었다고...
5 도자기상들이 실로 짜여진 의복들이 입혀져왔다는...
6 그 도자상이 한 때는 예전에 직물로 되어진 천을 입었었다고...
7 그 도자기의 인물이 실로 짠 옷을 입었다고...
8 그 동상들이 한 때 그 짜낸 옷을 입고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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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기타 시제표현 번역양상 4

이 지문의 특징은 과거완료형과 수동태(passive)가 혼합된 것이며,‘once'
라는 부사를 통해 '한 때 그러한 적이 있었다'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일정기간 동안의 불명확한 사건(indefiniteeventinaperiodleadingupto
present)에 대응하는 과거완료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과거완료상이 포
함된 문장이므로 역시 ‘입었다’와 ‘입었었다’로 분류되는 ‘-었-’과 ‘-었었-’의
표현이 둘 다 나타났다.그런데 ‘입었을거라고’와 같이 추측의 의미가 담긴
표현이 3개가 나타난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본래 영어문장의 의미는 추측
의 의미가 없는 단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이러한 현상은 ‘once’(한 때)라는
표현의 불명확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해당사건의 ‘기간’이 불명확한
것인데 그 내용까지도 불명확한 것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또한
앞서 분석했던 문장(43)에서와 같이 과거완료상이 조동사와 함께 쓰임으로
써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서도 그러한 용법으로 착
각했을 수도 있다.그 정확한 이유를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 왜 그러한 해
석이 나왔는지를 알아보고,바른 해석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9 그 상이 한 때는 실로 짜인 옷을 입었었다고...
10 조각상이 예전에는 실로 짠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라는...
11 도자기 상에 예전에는 옷이 입혀져 있었다고...
12 동상들이 짜여진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고...
13 그 조각상은 옷이 입혀진 상태로 있었다는 것으로...
14 직물로 짜여진 옷을 과거에 입었었다고...
15 그 동상이 한 때는 짜여진 옷을 입었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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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Through theages,theclothing had disintegrated,leading the
marksastheonlyevidenceofitsexistence.(Piazza,2002:52)

번번번역역역자자자 번번번역역역 내내내용용용

1 비록 이전시대들의 의류는 분해되지만,이것의 존재의 증명
으로 무늬는 남겨진다.

2 시대가 지나면서 옷들은 분해되었고,남은 물품들의 존재가
겨우 증거로 남는다.

3 그 시대를 통해서,‘옷’이라는 것의 의미가 정의되어졌고,그
징표가 남겨져 그렇게 증거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4 시대를 거쳐 옷은 사라지고 그것이 존재했다는 증거로서 그
런 마크를 남겼다.

5 수세기를 걸쳐 의복은 존재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그러한
흔적들을 남겨두고 분화되었습니다.

6
세월이 흐름에 따라,그 옷이 찢겨지고 파손되었긴 하였지
만,그러나 직물의 존재의 증거로 그 표시들을 남겨 놓을 것
이다.

7 여러 시대를 거쳐 그 옷은 낡아서 분해되었고,문양만이 그
것이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로 남게되었다.

8 몇 시대에 걸쳐서 그 옷은 붕괴되었고,오직 그 존재만을 확
인시켜주는 증거로써 마크만 남겼다.

9 그 시대에 의복은 그것의 유일한 증거로 표시를 남기면서
붕괴되었다.

10 세월이 지나면서 옷은 풍화되었고,존재의 유일한 증거로서
그 흔적을 남긴 것이다.

11 시간이 흘로 옷은 분해되어 버렸지만,흔적은 그것이 존재했
다는 증거를 남겼다.

12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옷은 분해되고 그것이 존재 증거로서
표식을 남겼다.

13 ※ 시대를 통해서 그것은 존재의 유일한 증거인 표시가 없
어진 채 그 옷은 ...되었다.

14 시간이 흐르면서 옷의/천의 분해가 이루어져 현재의 그런 십
자무늬만을 남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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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기타 시제표현 번역양상 5

위 영어문장은 "leaving"이라는 분사(participles)를 포함하여,그 해석이
다른 동사의 시제와 문맥에 의해서 정해지는 특성을 지닌 문장이다.번역자
들은 대부분 문장(45)의 시간적 관계를 잘 이해하였다.즉,옷이 분해된 것
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완료된 사건이고,그것이 존재했었다는 증거
로서 표식을 남긴 것은 그 옷이 다 분해된 시점의 일이겠지만 그 표시는 지
금까지도 존재한다는 시간상의 논리이다.그래서 번역자들은 ‘leaving'부분
을 ‘남겼다’또는 ‘남는다’라고 과거형 또는 현재형으로 번역한 것이다.

15
그 시대 동안에 옷은 파헤쳐졌고 그 점들을 존재의 유일한
증거로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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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고고고등등등학학학생생생 번번번역역역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4.1.고등학생 집단의 특성
고등학생들의 번역자료를 분석하기에 앞서 고등학생이라는 집단의 특성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고자 한다.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영어를 EFL 상황
에서 하나의 교과목으로서 학습하고 있는 집단이다.영어교육학적인 측면에
서 깊이 들어가는 것은 배제하더라도,그들이 새로운 영어지문을 접했을 때
어느 정도로 자신의 말(한국어)로 소화해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
지 요인이 작용한다.그들이 얼마나 다양한,그리고 많은 양의 영어지문을
접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리 긍정적인 답을 기대할 수 없을 듯하다.현실
적으로 많은 학과 공부의 부담을 갖고 있는 그들은 ESL(English as a
SecondLanguage)상황에서와 같이 생활 속에서 영어지문을 필요에 의해
읽게 되는 일은 매우 드물며,또한 학교에서 영어지문을 접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주체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다.다시 말해서,어떠한 하나
의 새로운 지문을 접하게 되었을 때 교사에 의해 단어,구문 등과 같은 지
문이해와 관련된 사전 정보를 상당부분 얻게 되며,실제적인 지문 이해의
과정에서도 학생 스스로 인지적인 과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해나가기 보다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풀이해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영어지문을 이해하는 과정을 능동적으로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이해의 결과를 ‘쓰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산출
물로 만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어떠한 것을 이해한다는 것과
그 이해한 것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이다.이상과 같은 상
황에서 고등학생들이 새로운 영어지문의 번역을 요청받았을 때 어떠한 경향
을 보이며 답을 하는가를 분석해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점을 줄 수 있
을 것이라 보인다.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도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실상
황에서 영어시제의 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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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번역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대학생 및 성인이
영어시제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는 것도 중․고등학교 영어학습 경
험을 통해서 시작된다.
고등학생의 영어 번역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그 집단의 특성을 생각할 때

성인들의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대학생 및 성인이
특정 시제와 관련된 지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
었다면,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그들이 번역지문을 접하고 번역내용을 자신의
글로 옮기기 까지 어떠한 자세와 관점을 갖고 임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방법이 되겠다.

4.2.고등학생 지문(A)번역자료 분석

4.2.1.번역지문(A)의 특성
고등학생들에게 주어진 번역지문은 대학생 및 성인의 것에 비해 난이도적

인 측면에서 그들에 맞게 조정된 것이다.그 객관적인 수준은 현행 고등학
교 교과서의 수준보다 약간 낮은 것이다.고등학생들이 영어지문을 능동적
으로 번역하여 글로 작성한 경험이 적으므로 그들에게 시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서 어휘,통사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두
개의 번역지문 중 먼저 지문(A)는 하나의 일화를 보여주는 서사적인 글의
구조를 갖고 있다.이러한 글에서는 사건 및 동작의 앞․뒤 관계를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한데 시제와 관련된 지식은 이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2.2.첫 번째 문장 번역양상
글의 첫 시작부분에서 그 시제를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전반적인 시

제 인식의 정도에 하나의 커다란 지표가 될 것이다.왜냐하면 외국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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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접할 경우 학습자들이 가장 먼저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은 그 목표언
어의 ‘의미’이며,동사의 경우에도 그것이 가리키는 시점보다는 그 의미자체
가 더 주의를 끌게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점에서
첫 번째 문장의 번역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46)Carlosdashedintothehouse.(Schaffer,2003:8)

지문(A)는 위와 같이 과거시제로 시작하고 있다.학생들의 번역내용을 분
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문장(46)의 시제 번역 양상

위와 같이 학생들은 대부분 국어의 단순과거 시제 형태로 문장(46)을 번
역하였다.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영어문장을 번역함에 있어 첫 번째 문장
부터 ‘시제’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2.3.영어 단순현재시제의 번역양상
(46)번 문장 다음으로 영어의 ‘단순현재시제’를 포함한 문장이 이어진다.

(47)“Mom! Dad! Marie!Myrobotworks!" (Schaffer,2003:8)

이와 같이 지문 (A)는 문장(46)의 단순과거 시제로부터 바로 현재시제로
바뀌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시시시제제제 유유유형형형 관관관련련련 시시시제제제 형형형태태태소소소 빈빈빈 도도도 수수수
‘했다’형 ‘-었-’ 14
‘했었다’형 ‘-었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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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문장(47)의 시제 번역 양상

위 번역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영어의 단순현재시제에 관해 다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영어의 현재시제가 갖는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첫째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상태동사와 함께 쓰인
다.둘째는 “습관적인 현재”로 이 경우에는 동작동사와 함께 쓰이는데,이처
럼 동작동사가 단순현제시제와 함께 쓰이면 마치 상태동사와 같이 꽤 긴 시
간 동안의 상황을 언급할 수 있다.그러나 상태동사와 다른 점은 오랜 시간
에 걸쳐 반복되는 특정 사건의 전체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다는 것이다.여
기에서 동작의 반복성을 특히 강조하면 현재 습관을 의미하게 된다.마지막
으로 현재시제는 “현재순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장(47)은 위 세 가지 용법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문장(47)의 문맥적인 상황을 살펴보겠다.
카를로스는 자신이 발명한 로봇이 작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신이 나서 집으
로 뛰어 들어간다.가족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이다.그리고
가족들에게 외친다.“내 로봇이 작동해요!”라고 말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동
사 “works"가 걸쳐 있는 시간의 영역은 카를로스가 로봇이 작동한다는 것
을 인지한 조금 전의 순간부터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카를로스의 생각에는 앞으로도 얼마간은 그 로봇이 ‘작동 가능한 상
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인지하게 될지도 모

4) 국어에서는 현재시제를 무표(∅), 즉 ‘-었-’이 없는 형태로 본다. (서정수, 1996)

5) 5) ‘는/ㄴ’은 보편성이 부족해 현재시제로 보지 않으나, 동작동사의 경우에는 현재시간을 나타낼 수 있

다.(서정수, 1996)

시시시제제제 유유유형형형 관관관련련련 시시시제제제 형형형태태태소소소 빈빈빈 도도도 수수수
‘(작동)해’형 현재시제4)(∅) 12
‘(작동)한다’형 는/ㄴ5) 2
‘(작동)했어’형 ‘-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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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미래의 어느 순간 전까지는),지금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은 계속 이어지
는 시제이다.따라서 "works"가 나타내는 의미는 로봇이 현재 작동 가능한
상태에 있고 이 상태는 당분간 앞으로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담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볼 때 문장(47)은 현재시제의

첫 번째 기능과 가장 가까운 듯 보이지만,“work”가 상태동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용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그런데 일정시간 동안 지속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상태동사가 나타내지만,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동작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라 해도 단순현재와 함께 쓰이면 꽤 긴 시간을
언급할 수 있다고 앞에서 밝힌 바 있다.그렇다면 로봇이 조금 전부터 작동
가능하기 시작하였고 지금도,또 앞으로도 카를로스가 그것을 작동시킨다면
반복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므로 두 번째 기능(습관적인 현재)과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확실한 것은 세 번째 기능인 ‘현재순간’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이다.만일 그렇다면 “Myrobotisworking!"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카를로스가 로봇이 작동한다고 말한 시점은 로봇이
작동하는 것을 본 이후의 시점이다.문맥상 로봇을 작동시키는 것은 카를로
스이므로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는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
다.혹시 카를로스가 로봇을 계속 작동중인 상태로 해 놓고 가족들에게 갔
다 하더라도 그가 “works"라고 말한 의미는 그것이 지금 작동 중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작동 가능 상태에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결론적으로 문장(47)의 현재시제의 의미는 두 번째 기능인 “습관적인 현재”
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work가 동작동사라고 해서 현재상태
가 아니라 반복적인 동작이라고 보기 보다는 ‘현재 동작 가능한 상태에 있
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
이제 학생들의 번역을 내용을 살펴보겠다.그 결과,15명중 13명이

‘works!'의 번역에서 ‘작동해’,‘작동해요’,‘작동되요’,‘일해요’등과 같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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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현재시제적인 표현을 썼는데,이것은 본래 영어에서 의미하는 ‘동작
가능한 상태’를 무난하게 표현해주고 있다.그리고 2명이 “작동한다”라는 표
현을 썼는데,이것은 무표(∅)인 한국어의 현재시제에 ‘는/ㄴ’이 첨가된 형태
로 역시 작동가능하다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그런데 문장(47)의 상황
(contexts)을 고려해보면 다소 어색하게 들린다.문장(47)의 상황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카를로스가 성취의 기쁨에 들떠 아버지,어머니,누이에게 외치
는 부분이다.‘작동한다’에서 ‘～한다’라는 표현은 주로 어떤 상태나 사실을
서술할 때 쓰인다.때로는 대화체에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문장(47)에서와
같이 다른 표현 없이 독립적으로 쓰일 때에는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이 되기
쉽다.(“엄마!아빠!마리!내 로봇이 작동한다.”)그러나 이것을 실제 담화상
황에서 분석해보면,‘!’(exclamationmarks)를 사용하여 “작동한다!”라고 강
하게 외쳤을 경우 생생하게 대화체에서 느낌을 전달해주는 적절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실제로 ‘작동한다’라고 답한 2명의 학생 중 1명은 ‘!’를 사용하
여 이와 같은 표현을 보여주었다.
15명 중 나머지 한 명은 “작동했어”라고 번역하였다.이것은 한국어의 단

순과거시제를 사용한 것으로 형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어시제와 일치
하지 않는 해석으로 보인다.그런데 “작동했어”에 포함된 한국어의 시제 형
태소 ‘-었-’은 앞서 분석한 바 있는 것처럼 시간대에 국한되지 않고 ‘완료상’
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형태소이다.즉,로봇이 막 작동하는 행위를 완료했다
는 뜻으로,화자가 로봇이 작동하는 것을 보고 바로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로봇이 방금 막 작동했다는 완료상적인 상황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다.이러한 완료상적인 해석은 문맥상 어색하지는 않으나 영어의 본래 의미
를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왜냐하면 카를로스가 말하는 의미
는 로봇이 조금 전에 막 작동을 했었다는 완료상적인 의미 뿐 만 아니라 지
금도 작동 가능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모두 함축한 의미
이기 때문이다.한 가지 주목할 것은 ‘작동했어’라고 번역한 학생도 ‘!’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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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작동했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다.이것은 해당 표현을 현재와 동떨어
진 과거의 사실이 아닌 막 일어난 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실제 영어
문장에서도 “Works!"에 ‘!’가 있어 학생들은 그 느낌을 살려 번역을 하였
고 번역문에도 역시 ‘!’를 포함시켰다.
이상의 번역결과를 살펴보면,학생들은 대부분 문장(47)의 영어 현재시제

를 잘 이해하고 그 의미를 한국어로 매우 적절하게 번역하였다.다만 그 발
화의 느낌을 잘 살리지 못하거나 시간적인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 경
우도 약간 발견되었다.한 편 학생들은 문장(46)을 과거시제로 적절히 번역
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문장(47)의 현재시제적인 의미를 잘 표현함으로써
시제의 변화를 적절하게 인식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4.2.4.영어 복문(thesubordinatedclauses)의 과거시제 번역양상
-시제규칙(thesequenceoftense)관련 -

번역지문 (A)는 문장 (47)이후 계속 과거시제로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다
음 문장을 살펴보겠다.

(48)They clapped asCarlosdemonstrated how therobotmoved and
stopped.(Schaffer,2003:8)

위 문장은 두 개의 과거시제 문장이 ‘as’라는 종속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
다.그리고 as가 이끄는 절의 내포절이 과거시제 문장으로 되어 있다.이 문
장을 분석하는 이유는 영어에서 종속절(또는 내포절)이 포함된 문장의 경우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를 어떠한 관계로 파악하여 번역하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6) 이 번역자는 Carlos가 아닌 가족들을 주어로 하여 의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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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미적으로 많이 벗어난 번역을 나타냄
(표 18)문장(48)의 시제번역 양상

7) 의미적으로 많이 벗어난 번역들은 시제가 대응되는 부분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8) 이 번역자는 주절과의 연결을 위하여 as가 이끄는 절의 문장구조를 변형시켜 의역하였다. (15번도 동

일함) 

ccclllaaappppppeeeddd dddeeemmmooonnnssstttrrraaattteeeddd mmmooovvveeedddaaannndddssstttoooppppppeeeddd

1 past past present
2 past past present
3 past present

(시범을 보여주자) present

4 past timeless
(시범을 보임에 따라) past

5 past present
(방법의 설명을 들으며)6) present

6 past present
(증명하자) present

※7)7 past - present
※ 8 timeless

(박수를 침으로써) past
timeless
(움직이고 멈춤이)

9 past past present

10 past present
(시범 보이는 카를로스에게)8) present

11 past past present
12 past past present
13 past past present
14 past past present

15 past present
(시범을 보여주는 카를로스에게)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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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내용을 분석한 결과,‘clapped’부분은 15명 중 14명이 과거시제로 번
역하였다.나머지 1명은 의미적으로 다소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나 무시제의
명사구적인 표현을 썼다.현재시제 형태를 사용한 학생은 1명도 없었다.
그런데 ‘demonstrated’부분에서는 현재시제가 발견되었는데 15명 중 5명

이 현재시제를 사용하였다.이 5명의 번역내용을 위 표에서 살펴보면,
‘demonstrated’는 접속사 as가 이끄는 절의 동사이기 때문에 종결형으로 끝
나지 않고 연결되는 형태로 나타났다.또한 5,10,15번의 번역은 as가 이끄
는 종속절과 주절의 연결을 위하여 약간 문장 형태가 변형된 양상을 보여주
었다.‘Demonstrated’부분에서도 ‘clapped’와 마찬가지로 무시제의 표현이 1
개 있었다.
다음으로 ‘demonstrated’의 목적절 부분에서 나타난 'movedandstopped'

부분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서는 2명을 제외한 13명이 현재시제로 번역을 했
다는 것이 매우 두드러지는 특징이다.2명중 1명은 과거시제를 썼고 1명은
무시제 표현을 썼다.이처럼 현재시제가 많이 나타난 것은 ‘clapped’에서 현
재시제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demonstrated’부분에서 약간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 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앞서 밝혔듯이 문장(48)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 문장의 구조적인 성격 때문이다.이에 비추어 볼 때 번역자들은
주절에서 종속된 절(또는 내포절)로 들어감에 따라 영어의 과거시제를 현재
시제로 더 많이 번역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즉,좀 더 문장의 중심이 되는
부분에 과거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현재시제 또는 무시제적인 표
현을 사용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번역자들이 과거시제를 ‘clapped’,‘demonstrated’,‘moved

andstopped’중 어디에 적용했던지 간에,위 세 부분을 모두 과거시제로 번
역한 학생은 없다는 것이다.번역자별로 특이한 경우를 살펴보면,‘move
andstopped’에서 현재시제를 쓴 1명의 번역자는 두 번째인 ‘demonstrated’
에서 무시제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또한 ‘clapped’를 유일하게 과거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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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제적인 표현으로 번역한 학생은 대신 ‘demonstrated’를 과거시제로 번역
하였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학생은 ‘clapped’가 아닌 ‘demonstrated’를 가장
주된 동사로 번역하여 “～증명되었다”라고 문장을 끝맺었다는 것이다.(물론
의미적으로는 잘못된 번역이다.)
이제까지 분석해 본 번역결과에 의하면,‘demonstrated’를 과거시제로,

‘moved and stopped'를 현재시제로 번역한 많은 수의 학생들은
’demonstrated‘와 ‘movedandstopped'의 시제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왜냐하면 국어에서는 주절과 내포절이 둘 다 같은 과거시제이
면 내포절은 주절보다 더 앞선 시제를 나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문장
(48)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보자.

(48-1)그들은 카를로스가 로봇이 어떻게 움직였고 멈추었는지 시범을 보였
을 때 박수를 쳤다.

위 번역은 영어의 과거시제를 형태 그대로 국어의 과거시제로 옮겼을 때
나타나는 번역이다.국어 문장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카를로스가 로봇이 움
직이고 멈추었던 그 모습을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시범을 보인다는 뜻으
로,‘움직였고 멈추었는지’가 나타내는 시점은 카를로스가 혼자 로봇을 작동
시켰던 조금 전의 상황이다.학생들이 이와 같은 번역을 거의 보이지 않은
것은 영어의 시제형태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국어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했기
때문이다.그런데 문장(48)은 실제로 학생들이 번역한 것처럼 ‘demonstrated’
와 'movedandstopped'가 같은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이 질문은
영어에서 주절과 내포절의 시제관계를 설명하는 ‘시제규칙’과 관련이 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영어에서 주절(thematrix)과 내포절(thecomplement)이
모두 과거시제일 때 내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하나 더 앞선 시제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Enҁ,1987)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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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MaryfoundoutthatJohnfailedthetest.
(Enҁ,1987:634)

(50)Thegardnersaidthattherosesdied.
(Enҁ,1987:634)

위 두 문장은 주절과 내포절이 모두 과거시제인데 의미적으로 볼 때 내포절
이 나타내는 시간이 주절보다 더 앞서 있다.이와 같이 내포절안의 과거시
제가 주절의 과거시제의 영향을 받아 더 이전 시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전이
해석(shiftedreading)이라고 한다.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모든 경우에 다 적
용되는 것은 아니다.내포절의 동사가 예문 (49),(50)과 같이 동작동사일 경
우에는 이것이 적용되나 상태동사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할 수도 그
렇지 않을 수도 있다.

(51)JohnheardthatMarywaspregnant.(Enҁ,1987:635)
(52)IheardthatSallywasinLondon.(Enҁ,1987:635)

위 예문 (51)에서 Mary가 임신한 것은 John이 그것을 들은 것과 같은 시점
일 수도 있고 또 그 이전의 시점일 수도 있다.즉,상태동사의 경우에는 문
맥에 따라 ‘전이해석’의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예문(52)도 마찬가지이
다.
그렇다면 번역지문의 문장(48)은 ‘시제규칙’에 의한 ‘전이해석’이 적용된다

고 볼 수 있다.내포절인 'movedandstopped'가 동작동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학생들의 번역은 영어의 시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번역이다.'Demonstrated'와 ‘movedandstopped'를 동일한 시
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시제규칙’에 의한 영어 해석에 맞는 번역은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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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와 같이 국어에서도 모두 과거시제를 사용하여 내포절에 해당하는 부분
을 더 앞선 시제로 번역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해석을 보인 학생은 단 1명
(14번)에 불과했다.과연 ‘시제규칙’에 의해 학생들은 문장 (48)과 같은 영어
문장의 시제이해에 무지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것일까?이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영어의 ‘시제규칙’이 얼마나 절대적인 의미를 갖
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전이해석’은 동작동사의 경우에만 항
상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무조건적인 규칙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앞에서 제시했던 동작동사의
‘시제규칙’적용 관련 예문(49)와 문장 (48)을 의미적으로 비교해보겠다.

(48)They clapped asCarlosdemonstrated how therobotmoved and
stopped.(Schaffer,2003:8)

(49)MaryfoundoutthatJohnfailedthetest.(Enҁ,1987:634)

(49)번 예문에서는 의미상 John이 시험에 실패한 것이 Mary가 그것을 알게
된 것보다 더 이전의 시점일 수 밖에 없다.‘findout'이라는 표현이 함축하
는 의미는 그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런데 문장(48)의 경우는 비록 동작동사라
해도 반드시 ‘전이해석’이 적용되어야 할 개연성이 없다.왜냐하면 문맥적으
로 ‘전이해석’이 적용될 때에도 또 적용되지 않을 때에도 각각의 해석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즉,카를로스는 로봇이 조금 전에 혼자 작동시켜 보았을
때 움직이고 멈춘 모습을 가족들 앞에서 다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또
한 움직이고 멈추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결국 둘 다 로봇이 움직이고 멈추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이지만,
‘movedandstopped'가 조금 전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인지 카를로스가 가
족들에게 시범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로봇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인지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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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는 것이다.이상의 분석에서 보면 문장 (48)의 경우에는 ‘전이해석’이 반
드시 적용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또 그 적용유무에 따라 문장의 뜻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는다.그렇다면 학생들의 번역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영어에서 상태동사의 경우에 ‘전이해석’이 반드시 적용되지 않은 것은
의미적으로 개연성이 없기 때문이다.상태동사는 비교적 오랜 시간 영역을
언급하기 때문에 사건의 전후 관계가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다.하지만
동작동사는 때에 따라서 시간의 전후관계에 의해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
으므로 ‘전이해석’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의미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다.그러나 문장(48)에서 보았듯이 사건 전후의 인과관계가 의미에 크게 영
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동작동사라 해도 반드시 ‘전이해석’을 적용할 이유
가 없다.9)
그렇다면 문장(48)과 같이 ‘시제규칙’적용여부와 관련된 영어문장의 시제
를 어떻게 지도해야할까?우선 문장(48)의 번역결과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영어에서 ‘전이해석’의 적용여부에 크게 뜻이 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그렇다면 ‘전이해석’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그리고 만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제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한국어의 가능한 번역들
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참고로 문장(48)뒤에 바로 이어지는 상태
동사의 ‘시제규칙’관련 문장의 번역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3)Carlosbelievedhewastheluckiestkidintheworld.
(Schaffer,2003:8)

9)‘시제규칙’을 인용한 Enҁ(1987)의 글에서도 그것이 다른 문법규칙들과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고 가능한
모든 경우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이러한 점을 볼 때 ‘시제
규칙’은 영어에서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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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문장 (53)의 시제번역 양상

위와 같이 ‘전이해석’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 경우
에는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옳은 해석이다.문장(48)에
서 'demonstrated'와 'movedandstopped'의 시제관계는 이상과 같이 영어
의 ‘시제규칙’과 관련해 논의되었다.번역결과에서 'movedandstopped'의
현재시제 번역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된 것은 이것으로 설명이 되었다.
이제 'moveand stopped'만큼은 아니지만 현재시제 형태가 꽤 발견된

'demonstrated'의 번역양상을 살펴볼 차례인데 이것은 ‘moveandstopped'
에서 현재시제가 나타난 것과는 다르다.이미 번역결과 분석에서 나타났듯
이 'demonstrated'는 접속사 as가 이끄는 절의 주된 동사로 주절과의 자연
스러운 연결을 위해 현재시제 표현들이 나타난 것이다.이처럼 영어에서는
as가 이끄는 종속절과 주절의 시제가 모두 과거로 표현되었지만 한국어에서
는 일부 종속절의 동사가 현재시제로 번역되어 주절과 연결되는 양상이 나
타났다.따라서 이러한 번역도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하여 문장(48)과 같은
영어의 시제를 잘 지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

4.2.5.시간의 접속사로 연결된 과거완료상 번역양상
문장(48)이후 지문(A)는 다시 단순과거시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계속되

다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과거완료상이 포함된 문장을 접하게 된다.

(54)Afterhisfamilyhadgonebackintothehouse,Carlospattedthe
robotontheback.(Schaffer,2003:8)

‘‘‘전전전이이이해해해석석석’’’
적적적용용용유유유무무무 적적적용용용하하하지지지 않않않음음음 적적적용용용함함함

학학학 생생생 수수수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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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은 ‘after’라는 시간의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 접속사절과 주절 간
에 시간의 전후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또한 ‘after’가 이끄는 절에는 ‘had
gone'이라는 과거완료상이 포함되어 주절 보다 더 앞선 일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학생들이 이 문장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살펴보겠다.
번역 결과 15명 중 13명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의 전후관계

에 맞게 ‘hadgone'을 포함한 ‘after'절을 잘 해석하였다.몇 명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그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카를로스는 로봇의 등을
쳤다.”,“그의 가족이 집으로 되돌아간 후에 Carlos는 로봇의 뒤를 가볍게
두드렸다.”,“그의 가족이 집으로 돌아온 후,카를로스는 로봇의 등을 두드렸
다.”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첫째는 ‘after'라는 시
간의 접속사에 의해 가족들이 집에 들어간 일이 카를로스가 로봇의 등을 두
드린 것보다 더 앞선 일이라는 것이 인식되었다는 것이다.두 번째는 ’had
gone'이 과거완료시제이므로 주절의 단순과거인 ‘patted’보다 더 앞서 일어
난 일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학생들이 둘 중 어느 것
에 의해 문장(54)의 시간의 전후관계를 파악했는지,아니면 둘 다를 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한 해석을 한 것인지는 위 번역결과만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
다.
그런데 시간의 전후관계를 적절히 해석하지 못한 나머지 2명의 번역내용

을 살펴보면,한 학생은 “그의 가족이 집에 돌아왔을 때...”라고 번역하여
‘after’절을 “～한 후에”가 아닌 “～할 때”로 번역하였다.이 학생은 주절도
‘Carlos의 로봇도 안성맞춤으로 돌아왔다.’라고 번역하여 전체적으로 많이 어
긋난 번역을 보여주었다.그런데 이 학생이 접속사 after의 역할을 잘못 이
해해서 가족들이 집으로 들어간 일과 카를로스가 로봇의 등을 두드린 일을
같은 시간영역으로 이해했다면 이 학생은 ‘hadgone'의 역할도 인식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왜냐하면 after를 잘못 인식했다 하더라도 'hadgone'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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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과거보다 더 앞선 시제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두 사건을 동일시점으로 인
식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또 다른 시간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를 살펴보면,이 학생은 문장(54)를 “후에 그들의 가족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그리고 Carlos의 등을 도닥여주었다.”라고 번역하였다.
‘after’를 시간의 접속사가 아닌 부사로 인식한 것이다.이 학생 또한 의미적
으로 많이 벗어난 번역을 하였는데,시간적인 면에서만 살펴보면 ‘after’절이
이끄는 부분과 주절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의 시간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학생이 번역한 의미를 문맥으로 하여 보았을 때에는
두 사건이 거의 동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이것은 ‘after’의 기능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두 문장의 관계를 잘못 파악하게 된 것이다.그런데 이 경우
에도 ‘hadgone'의 과거완료적인 기능을 바르게 인식했다면 위와 같은 번역
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 본 두 학생의 번역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시제 인식에

관한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려 볼 수 있다.이 두 명의 학생은 의미적으로도
많이 벗어난 번역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해한 의미에 시제를 맞추기
위해 시제를 잘못 번역한 것인지,시제의 구조를 잘못 파악하여 의미도 적
절하게 번역되지 못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시제와 의미는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으며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시제적인 관
점에서 봤을 때,두 학생은 문장의 중심적인 구조의 역할을 하는 after의 기
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이로 인해 시간적인 의미도 바로 파악하지
못했다.그리고 중요한 것은 ‘hadgone'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렇다면 학생들이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때 ‘had-ed’와
같은 동사의 형태 변화 보다 ‘after’와 같은 시간의 접속사에 더 많이 주목한
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After라는 접속사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으로써 문장의 전체적인 뜻을 이해하는데 큰 혼란을 겪었고(반드시 그 때문
에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hadgone'부분이 pa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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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과 분명이 시제적인 형태가 다른데도 의문을 갖지 않고 생각한 바대로
해석을 계속해 나아간 것이다.단 두 명의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의 번역특
성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하지만 이처럼 학생들이 ‘특정 시제형태소
를 다른 것보다 먼저 습득하는 경향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연구를
계속해나가는 것은 시제지도에 매우 유익한 일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한 연구가 있다.Brown,Villiers& Villiers는

(Bardovi-Harlig,1999)1973년에 영어를 제2언어로 하는 학습자들의 시제형
태소 습득 특성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다양한 배경을 가진 어
린아이들과 성인들을 폭넓게 연구한 결과,학습자들은 “진행상 → 불규칙
동사의 과거형(irregular past) → 3인칭 단수의 현재형(third singular
mark)”라는 일정한 습득 형태를 보여주었다.이와 같은 특정한 습득형태가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Bailey(1987,1989)의 설명을 인용하였다.그
것은 시제형태소의 형태적인 또는 의미적인 복잡성이 그 순서를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논의들은 제 2언어 학습자들이 목표어의 시제를 인
식하는 인지적인 패턴을 설명해주어 교사들이 시제를 지도하는데 있어 하나
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또한 위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제2언어의 시
제를 이해할 때 “담화적 단위(pragmatic)→ 어휘적 단위(lexical)→ 문법적
단위(grammatical)”라는 순서로 이해한다고 논하고 있는데 담화적 단위는
담화조직자(discourseorganization)와 같은 문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며,단어적 단위는 시간부사를 지칭한다.마지막으로 문법적
단위는 동사의 변화와 같은 문법적 범주를 가리킨다.이 패턴은 한 방향으
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순환하여 반복되기도 하지만,기본적으로
학습자들의 시제 이해 양상을 보여준다.학습자들이 시제적인 형태보다는
시간적인 의미에 근거하여 시간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초기 단계에서는
더 수월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이를 문장 (54)의 번역결과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문장 (54)에서 after는 단어적인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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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접속사라는 기능이 문법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 시간부사와는 구별되지
만,접속사의 연결기능이 시제적인 문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
니며 after의 의미 자체가 ‘～후에’라는 단어적언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
다.한편,문장(54)의 ‘hadgone'은 온전히 문법적인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
다.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고등학생들이 ‘hadgone’보다 ‘after’에 의존해
문장(54)의 시간적 의미를 파악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에 관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러한 분야에서 “한국 영어학습자들의 시제
습득 과정에 관한 연구”(김은미,1994)와 같은 연구가 이미 이루어진 바 있
는데 더욱더 깊이 있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4.3.고등학생 지문(B)번역자료 분석

4.3.1.번역지문 (B)의 특성
번역지문 (B)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로,단순현재시제를 기준시점으

로 하여 전체적으로 평이한 서술식으로 구성되어있다.그런데 가정법 과거
형태로 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학생들이 이처럼 영어
지문에서 가정법을 첫 번째 문장으로 접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앞서 대학생 및 성인의 분석에서도 지문
에서 첫 문장으로 제시된 가정법의 번역양상을 살펴본 바 있다.따라서 번
역지문(B)에서는 가정법으로 이루어진 시작부분의 번역결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그것을 대학생 및 성인의 번역결과와도 비교해보고자 한다.

4.3.2.완료상을 포함한 가정법 문장 번역양상
고등학생 번역지문 (B)의 첫 번째 문장이면서 가정법을 포함하고 있는 다

음 문장의 번역을 분석하여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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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Ifyou hadjusteaten atagoodrestaurant,you mighttellyour
friendsaboutit.(Riley,2002:21)

이 문장은 독자들에게 ‘벌들이 서로 먹이를 알려주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자의 경험을 상상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특이한 점은 if가 이끄는 조건절에 ‘had～
eaten'이라는 과거완료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문장 (55)의 가정법 과거시제를 잘 파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또한 가
정법 안에 포함된 완료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함께 분석해보겠다.

번번번호호호 시시시제제제형형형태태태 IIIfff절절절 시시시제제제형형형태태태 주주주절절절

1 (현재완료)
=>과거완료10) 오직 먹어왔다면 과거/추측 말했을 것이다

2 (현재완료)
=>과거완료 막 식사를 끝냈다면 과거/추측 말했을 것이다

3 현재완료 먹어보았다면 현재/추측 말할 것이다
4 현재완료 먹어보았다면 현재/약한 추측 말할지도 모른다

5 과거 식사를 했다면 과거/약한 추측 말했을지도 모른다

6 현재 먹는다면 현재/약한 추측 말할지도 모른다

7 (과거)
=>현재완료 먹었다면 현재/추측 말할 것이다

8 현재 먹는다면 현재/약한 추측 말할지도 모른다

9 현재완료 단지 먹어왔다면 현재/추측 말할 것이다

10 현재완료 식사를 해보았다면 현재/약한 추측 말할지도 모른다
11 진행형 단지 먹고 있다면 현재/추측 말할 것이다
12 진행형 먹고 있다면 현재/추측 말할 것이다
13 현재 식사를 한다면 현재/추측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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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문장(55)의 시제 번역양상

문장 (55)의 분석 결과 15명의 학생 중 11명이 가정법 과거시제의 기능을
인식하여 시간을 현재시간으로 번역하였다.나머지 4명은 과거시제를 형태
그대로 과거시간으로 번역하였다.그런데 눈여겨 볼 것은 1번과 2번,7번의
if절 번역이다.1번 ‘먹어왔다’는 형태적으로 현재완료적인 번역이나 주절을
참고했을 때 문맥상 과거완료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대학생 및 성인의 번
역을 분석하면서 ‘해왔다’형은 엄밀하게 말해서 현재완료상이지만 과거완료
상으로도 쓰인 경우가 있음을 보았다.2번의 ‘막 식사를 끝냈다면’도 현재완
료적인 표현이지만,‘끝냈다면’에 포함된 과거형태소 ‘었’이 과거완료상도 표
현할 수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7번에서는 과거시제 형태소 ‘었’이 본래 현
재완료상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으므로 주절의 현재시제와 함께 현재완료로
서 쓰이고 있다.전체적으로 학생들은 시제 형태와 그 나타내는 시간이 일
치하지 않는 가정법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if절의 완료상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1번의 ‘먹

어왔다면’의 표현은 현재완료적인 것으로 "현재까지 계속 반복되는 습관 또
는 사건"을 나타내는 표현이다.이 학생은 부사 just의 의미를 ‘오직’으로 해
석하여 ‘계속 좋은 식당에서만 먹어왔다’라는 의미를 만들어냈다.흥미로운
것은 이와 유사한 표현이 9번에서 하나 더 나타났다는 것이다.학생들이 이
와 같은 표현을 쓴 것은 ‘hadeaten'이라는 형태를 나름대로 완료상으로 인
식하여 그 의미를 한국어로 옮기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위의 두 학생 외
에도 완료상적인 해석을 의식한 학생들의 번역이 다양하게 나타났다.2번의

10) 1, 2, 7 번의 if절 번역은 시제 형태와 그 기능이 서로 달라, 표면적인 형태는 괄호 안에 표시하였고 

실제 그 형태가 하고 있는 기능을 따로 표시하였다. 

14 진행형 먹고 있다면 현재/추측 말할 것이다

15 과거 먹었다면 과거/추측 말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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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식사를 끝냈다면’은 식사를 하는 행위가 막 완료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3번,4번,10번 3명의 학생은 과거의 어느 한 때 먹었던 경험이 있
다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일정기간 동안의 불명확한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이상과 같이 그 의미 상 조금씩 다양한 표현을 보이며 총 6명의 학생
이 if절의 완료상적인 의미를 인식하여 번역하였다.가장 본래 영어문장의
의미에 맞는 완료상적인 표현을 한 학생은 2번 학생이다.나머지 5명의 완
료상은 본래의 의미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다.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
들은 문장(55)의 완료상을 그리 많이 인식하지도 못하였고,인식한 학생들
중에서도 그 문맥의 의미에 맞게 번역한 학생은 1명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
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학생들이 'hadeaten'이라는 과거완료형태 때문

에 가정법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보통 가
정법 과거의 if절은 동사의 과거시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If절에 과거완
료상이 있는 것은 가정법 과거완료의 경우이다.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문장(55)를 과거시간으로 번역한 4명의 번역양상을 살펴보았다.4명 중 2명
은 if절에서 완료상을 인식한 번역을 보여주었다.(1번,2번)그렇다면 이 학
생들은 'had～ eaten'이 가정법 과거완료로서 쓰인 것이 아니라 완료상적
인 의미로 쓰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문장(55)를 과거시간으로 번역한
것이다.즉,가정법 과거를 'hadeaten' 때문에 가정법 과거완료로 착각한
것이 아니라,가정법이 갖는 시제적인 특성(시제 형태가 시간의 의미 보다
하나 앞서는 것)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따라서 학생들이 if절의 과
거완료상 때문에 가정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기 보다는 가정법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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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대학생 및 성인 집단과 고등학생의 가정법 번역양상 비교
마지막으로 문장(55)의 번역 결과를 대학생 및 성인의 가정법 번역 양상

과 비교함으로써 이에 관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대학생 대상 번역지문
(B)에서 다음과 같은 가정법 문장이 있었다.

(38-1)IfyoutraveledbackintimetotheIceAge,youwould1wantto
takeOlgaSofferwithyou.(Piazza,2002:52)

위 문장 또한 지문의 가장 첫 문장으로서 나타나고 있어 고등학생의 경우
와 비교가 가능해진다.대학생 및 성인의 가정법 과거 인식의 비율은 14/15
명이었다.이것은 고등학생의 11/15명보다 높은 수치이다.이러한 결과에 비
추어 보면 성인들이 고등학생보다 가정법의 인식에 더 우수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등학생의 경우에는 if절에 완료상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한 가지 차이점이긴 하지만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고등학생들이 이 때문에
가정법 과거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생 및 성인의 분석에서 조동사의 번역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데,

위 (38-1)번 문장에서 would는 다음과 같이 번역된 바 있다.즉,would의
원래 기능인 추측(～할 것이다)의 의미로서 12명이 번역을 하였으며,15명중
2명이 might의 기능과 유사한 약한 추측(～할지도 모른다)으로서 번역을 한
것이다.고등학생의 번역을 분석해보면,고등학생의 번역지문은 문장(55)에
서 보여지듯이 might가 포함되어있다.흥미로운 것은 might의 번역에서도
그것의 원래 기능인 약한 추측(5명)외에 would의 기능과 유사한 비교적 강
한 추측(～할 것이다)이 10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즉,한국인들은 조동
사로서 would와 might를 서로 혼용해서 번역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그
런데 대학생 및 성인은 would를 본래 기능으로 번역한 경우가 비율적으로
많았는데(12/15),고등학생은 might를 본래의 기능으로 번역한 경우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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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경우 보다 적었다.(5/15)이러한 결과는 성인보다 고등학생들이 조
동사를 본래의 기능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데,
이것을 쉽게 단정하기 보다는 더 풍부한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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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5.1.영어 주요 시제 요소별 한국어 번역양상

5.1.1.완료상
본 연구에서는 영어의 '과거완료상'을 통해서 완료상의 번역양상을 논하여
보았다.한국어에서 영어의 과거완료상과 대응된 표현은 '-었-','-었었-','
해왔었다'형이 있었다.이 중 '-었었-'이 한국어 문법체계에서 영어의 과거
완료상과 대응하는 시제형태소로 가장 널리 인정하는 형태이다.'-었-'은
한국어의 단순과거시제 형태소이다.그런데 한국어에서 '-었-'은 과거시제
뿐 만 아니라 완료상(과거완료,현재완료,미래완료 모두 포함)의 기능도 함
께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영어의 과거완료상을 '-었-'으로 번역한
것이 틀린 번역은 아니다.마지막으로 '해왔었다'형은 한국어에서 대표적으
로 분류하는 시제형태소의 체계 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그 표면적인 의미
에서 과거(기준시점)이전의 시점부터 과거에 이르기까지 특정 행위가 계속
이어졌음을 나타내는 과거완료상의 기능을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이 또한 영어 과거완료상의 가능한 하나의 한국어 시제 형태로 인정할 수
있다.그런데 '해왔었다'의 유사한 형태인 '해왔다'형도 본 연구의 번역자료
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현재완료상'에 해당하는 형태이다.즉,과거부터
현재(기준시점)까지 계속 이어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다.번역자들이 영
어의 과거완료상 번역에서 '해왔다'라는 한국어 완료상을 사용한 것은 해당
지문의 기준시점을 잘못 파악(여기서는 과거를 현재로)했기 때문이다.따라
서 영어시제의 이해에 있어 '기준시점'의 바른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번역자들은 위 세 가지 형태 ('-었-','-었었-','해왔었다')를 각 문장별

로 특징에 따라 다른 비율로 사용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영어완료상 문장의 번역양상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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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은 상태동사의 과거완료상으로 분류된다.이와 같은 문장에서 번역자들
은 상당한 수가(2/3)한국어 시제형태소 '-었-'을 사용하였다.즉,한국어의
확실한 과거완료상 보다는 완료상과 과거시제를 모두 포괄하는 형태를 선택
한 것이다.두 번째 문장의 특징은 첫 번째 문장과 비교하여 상태동사가 아
닌 동작동사의 과거완료상이면서,또한 첫 번째 문장에는 없었던 기간을 나
타내는 시간의 부사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여기에서는 첫 번째 문장에 비
해 '-었-'이 적게 나타나고(2/5)완료상을 확실히 나타내는 표현들 ('-었었
-','해왔었다','해왔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이것은 동작동사
의 특성과 시간의 부사구의 존재가 함께 완료상을 인식하는데 더욱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그런데 '해왔었다'와 '해왔다'하는 표현이 모
두 나타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번역자들이 완료상을 인식했으나 기준시점
을 바로 인식하지 못해 한국어의 현재완료상을 과거완료상의 번역으로 잘못
사용한 것이다.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과 같이 시간의 부
사구가 존재하나 그 차이점은 위치가 문두로 이동되었다는 것이다.그리고
동작동사의 완료상인 것은 두 번째 문장과 동일하다.이 경우에 '-었-'형은
두 번째 문장에 비해 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8/15)이것은 세 번째 문
장의 후속문장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세 번째 문장 뒤에는 현
재부사 'now'와 과거시제가 함께 쓰인 문장이 이어졌는데,이것은 문맥상
과거시제를 나타내나 'now'라는 현재 부사 때문에 상당 수의 번역자(3/5)들
이 현재시제로 잘못 번역하였다.이러한 후속문장의 영향 때문에 번역자들
은 그 앞의 문장인 세 번째 문장을 과거완료가 아닌 단순과거시제로 번역한
것이다.기준시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후속문장의 시제를 잘못 인식함으로
써 그 이전문장의 시점도 함께 잘못 인식된 것이다.한 편 세 번째 문장에
서는 '해왔다/해왔었다'형이 두 번째 문장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1/4),이것
은 위 형태가 분명하게 나타내는 기준시점 이전부터 기준시점까지 동작이 '
계속'된다는 의미 보다는 동작의 '완결성'에 더 초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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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세 번째 문장에서는 다른 문장에서는 보이
지 않았던 예외적인 표현들이 나타났다는 것인데,그것은 '기간을 중심으로
한 표현'이라고 설명하였다.이것은 세 번째 문장이 시간의 부사구가 문두
로 이동했다는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이처럼 시간의 부사구가 그 존재 여
부 뿐 만 아니라 그 위치 또한 영어시제 번역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1.2.가정의 조동사
영어 가정법의 번역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되었다.하나는 가정법

의 특별한 시제와 시간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다른
하나는 가정법에 주로 쓰이는 조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그리고 이 두 가지는 대학생 및 성인의 경우와 고등
학생의 경우가 서로 비교되었다.먼저 첫 번째,가정법의 시제와 시간의 관
계는 대학생의 경우 거의 대다수(14/15)가 바르게 인식하였다.즉,가정법
과거가 포함된 문장에서 과거시제를 현재시간으로 맞게 번역한 것이다.고
등학생의 경우에는 비록 동일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역시 가정법 과거의 문
장에서 대학생보다는 조금 낮은 비율(11/15)로 가정법을 바르게 인식하였다.
여기에서 고등학생 대상 영어문장에는 가정법의 if절 안에 완료상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완료상이 학생들의 가정법 이해에 혼란을 준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분석해 보았다.그 결과 완료상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결론적으로 가정법 시제의 시간적 이해는 대학생 및 성인이 고등
학생 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러나 고등학생도 2/3정도가 바
르게 인식하여 꽤 높게 인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어 가정법에서 조동사가 나타내는 ‘가정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살펴보았는데,흥미로운 것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모두 조동사 would
와 might의 의미를 서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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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자면 would는 비교적 강한 추측,might는 약한 추측이라 할 수 있다.
Would의 대표적 한국어 번역은 ‘～할 것이다’로,might는 ‘～할지도 모르겠
다’로 나타났다.한 편 대학생의 경우에는 would가 축약된 형태('d)의 번역
을 다루었는데,축약형은 본래의 형태일 때 보다 번역자들에게 조동사의 이
해에 혼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결론적으로 가정법의 조동사의 의미는
그 종류에 따라 다양하고 한국어의 어미 변화에서도 다양한 형태가 발생하
는 만큼,대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다소 벗어난 번역
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다.

5.1.3.단순 현재 시제
본 연구에서는 영어의 현재시제가 갖는 기능 중에서 습관적인 현재에 가

까운 의미를 가진 문장을 살펴보았다.그런데 습관이라고 해서 반복적인 특
정 동작을 나타낸다기 보다는 ‘현재 동작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문
장이었다.이러한 영어 현재시제의 한국어 번역에서는 ‘～해’,‘～한다’,‘～했
어’등의 형태가 나타났다.대부분이 ‘～해’라는 표현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한
국어의 현재 시제 형태소로서 영어의 의미를 잘 전달한 적절한 번역이다.
‘～한다’는 ‘~해’와 마찬가지로 ‘작동 가능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데,평서
문의 현재시제가 아니라 대화체에서 감탄하듯이 외치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해당 문장의 문맥(context)에서는 다소 어색하게 들렸다.그러나 영어 문장
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도 ‘!’을 ‘～한다’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영어의
느낌을 살려주는 번역도 나타났다.‘～했어’라는 형태는 현재 작동 가능한
상태보다는 막 작동을 완료했다는 완료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이것은
엄밀히 말해 현재 작동가능하고 또 당분간 앞으로도 작동가능 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어와 완전히 일치하는 번역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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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복문의 시제 관계

5.1.4.1‘시제규칙’관련
영어에서 종속절 또는 내포절로 연결된 복문의 경우에 각 절 사이의 시제

의 관계를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먼저 특정 동사의 목적어로서
절이 내포된 내포절의 경우에는 주절과 내포절이 모두 과거시제일 때 영어
와 한국에서 각각 특이한 해석이 나타난다.영어의 경우에는 ‘시제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이것은 위와 같은 경우에 내포절의 시제가 주절의 과거시
제의 영향을 받아 더 이전 시간으로 이동하는 이른 바 ‘전이해석’이 나타난
다는 것이다.그런데 ‘전이해석’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동작
동사의 경우에만 절대적으로 적용된다.상태동사 에서는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본 연구에서 분석한 영어문장의 경우에는 동작동사였는데
번역자들의 한국어 번역에서는 대부분이 ‘전이해석’을 적용하지 않았다.그
런데 나타난 한국어의 시제 형태는 영어와 다르다.다시 말해,영어는 주절
과 내포절이 모두 과거시제 형태인데 한국어는 주절은 과거시제이고 내포절
은 현재시제의 형태가 나타났다.그러나 두 개의 시간적 의미관계는 동일하
다.왜냐하면 한국어는 주절과 내포절의 관계에서 주절과 내포절이 같은 과
거시간일 때 주절은 과거시제로,내포절은 현재시제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
기 때문이다.
영어의 ‘시제규칙’을 적용하면 대다수의 한국 번역자들은 그 규칙을 알지

못한 번역을 한 것이다.그런데 ‘시제규칙’은 영어 문법체계 내에서 절대적
인 규칙은 아님을 논하였다.그리고 분석대상 영어문장의 경우에는 동작동
사라 하여도 ‘시제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개연성이 없고 적용유무에 따라 의
미가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도 않음을 보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
제규칙’이 적용되어야 해석이 옳은 경우에 한국인들이 그것을 잘 인식하여
번역하는가에 관한 것은 알 수 없었다.다만,‘시제규칙’적용유무가 크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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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국인들은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1.4.2.시간의 접속사 관련
영어에서 동사자체의 시제 형태 뿐 만 아니라 시간의 접속사가 시제의 이

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하여 보았다.접속사 after가 이끄는 절에
과거완료상이 있고,주절에 과거시제가 있는 문장을 분석하였는데 번역자들
은 after절이 주절보다 더 시간적으로 앞선 문장이라는 것을 대부분 잘 파악
하였다.그런데 이것이 접속사 after의 영향 때문인지 동사의 과거완료상
(had～ed)때문인지 원인을 분석하여 시도해보았다.그 결과 이 하나의 결
과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위 시간의 전후관계를 잘못 파악한 소수의 번역
내용을 통해 분석해 볼 때,시간의 전후관계를 파악하는데 동사의 시제 형
태보다는 시간의 접속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결론지
어 보았다.또한 영어학습자의 시제 형태소 습득의 순서와 관련된 하나의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담화적 단위 → 어휘적 단위 → 문법적 단위”라
는 습득 형태의 연구결과는 위 논의에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다.즉 after라
는 시간의 접속사를 어휘적 단위로 보고 ‘had~ed'라는 동사의 시제 형태를
문법적 단위로 본다면,한국인들이 동사의 시제형태보다는 시간의 접속사를
통해서 시간의 전후관계를 더 잘 인식한다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다는 것이
다.

5.2.한국 교실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영어시제 지도를 위한 제언
이제까지 번역자료를 분석한 내용들로부터 얻은 시사점들을 한국의 영어

교실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영어시제 지도를 위해 적용해 보도록 하겠다.

o시간의 부사구나 후속문장 등과 같은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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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완료상의 번역에서 대다수의 번역자들이 한국어의 완료상 형태가
아닌 단순과거시제를 사용한 것은 영어 완료상과 한국어의 완료상을 대응시
키는 명시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따라서 이에
관한 명시적인 교육이 학생들의 완료상 이해를 더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

o한국인들은 동작동사의 완료상이나 시간의 부사구의 존재 등의 요소가 없
어 완료의 의미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영어 완료상의 경우에는 한국어의
번역에서 완료상을 명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학생들이 이러한 표현을 쓰
는 경우,완료상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선호하는 것인지를 확인해보고 그에 맞는 시제지도를 하는 것이 필
요하다.

o번역자들은 기준시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과거완료를 현재완료로 잘못
파악하는 모습을 보였다.따라서 글의 기준시점의 이해를 위한 지도가 필요
하다.

o번역양상에서 시간의 부사구가 문두로 나오면 기간이 강조되는 표현이 나
타났다.따라서 시간의 부사구의 위치가 시제 이해 및 그 한국어 표현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o 후속문장의 시제이해가 그 이전문장의 시제이해에도 상대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한 문장의 시제를 지도할 때에 그 전후 문장
의 시제도 포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o동일한 영어의 시제형태라 하더라도 그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양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따라서 이러한 한국어의 상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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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학생들이 그 표현들을 숙지하여 폭넓게 구
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o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시제 구분이 형태적으로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경
향이 있다.단순과거시제와 과거완료상이 그러하고,현재완료상과 과거완료
상이 그러하다.이러한 한국어와 영어의 시제체계의 차이는 학생들에게 혼
란을 불러올 수 있다.따라서 이 차이점을 바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o한국어 시제 형태소 ‘-었-’은 그 기능의 범위가 매우 넓어 이것을 잘 이
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따라서 이와 같이 특수한 한국어 형태소의 경우에
는 비록 그것이 영어시제 지도를 위한 시간일지라도 함께 지도하는 것이 중
요하다.서두에서 밝혔듯이 한국학생들이 영어시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그것을 적절하게 한국어도 표현하는 능력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o가정법의 시제는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였으나 그 안에 포함된 조동사의
미묘한 의미를 구분하는 데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따라서 이에 대한 세
심한 지도가 필요하다.특히 조동사의 축약형에 대한 지도도 요구된다.

o특정 문장의 시제 뿐 만 아니라 문장과 문장 간의 시제관계,결국에는 글
전체의 시간의 흐름과 유기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이것은 궁극적으
로 글의 논리성에 영향을 주어 메시지의 바른 전달에 기여한다.그런데 글
의 내용에 따라서 특정 인과관계가 글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
는 한 문장의 시제오류도 전체 문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따라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지문의 차이를 인식시키고 시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할 글의 경
우를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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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글의 시제 이해는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된다.따라서 첫 문장부터 시제
를 인식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o시제 이해에 있어서 !̀'와 같은 구두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과해서
는 안된다.즉,시간의 위치점 뿐 만 아니라 발화의 느낌을 살리는 것도 중
요하다.

o‘시제규칙’과 같은 것은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복문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언어로 인식시켜주고,그 관련된 한국어에서의 경
우도 예문을 들어 이해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o한국인들이 시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특정 형태소를 다른 것보다 더 잘
습득하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따라서 학생들이
접속사,부사,동사의 시제형태소 등 중에서 어느 것을 통해 더 시제이해에
도움을 받는지 파악해보고 그것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
다.

o고등학생이 성인보다 가정법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
서 학생들에게 관련된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5.3.맺음말
본 연구는 한국인들의 영어 시제와 상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단순한 시제의 이해를 넘어서서 그것을 문장,담화 상황,그리고 전체적인 글
의 맥락 속에서 인식하는 것이다.그 결과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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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번역자료를 분석하는 절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해당 문장 속에

나타나 있는 영어의 시제형태소를 영어 시제체계 내에서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형태소가 갖는 기능,즉 표현가능한 시간의 의미들을 분류하였다.
이 분류 중에서 문장이 위치한 문맥 속에서 그 문장이 갖는 의미와 가장 가깝
다고 생각되는 의미를 찾아내었다.다음은 한국어 번역자료에서 영어문장과
대응하는 부분에서 번역자들이 보여준 해석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각각의 빈도
를 표시하였다.흥미롭게도 한국어 해석 유형 중에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응하는 영어의 시제의미와 유사한 해석이 존재하였다.가장 유사
한 해석의 빈도수가 가장 높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그리
고 유사하지 않은 번역 표현들을 분석하면서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틀린 것인지,그리고 틀렸다면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오
류가 발생하였는지를 밝혀내려고 시도하였다.본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과정은 이 부분이었다.영어와 한국어의 일대일 대조에서 틀린 것처럼 보였던
번역들 중에서 한국어의 맥락 속에서는 적절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존재했
다.즉 형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일치하지 않는 표현이지만,두 언어 체
계 내에서 이해했을 때에는 각각 가능한 표현으로 분석된 것이다.
하나의 영어문장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해석은 다양하게 나타났다.반대로

한국어의 문장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영어표현을 찾았다면 마찬가지 결과가 나
왔을 지도 모른다.서로 다른 두 언어의 시제체계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언어라는 것의 특성 자체가 이러한 대조가 불가능하고,더욱이 시
제는 언어의 요소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본 연구의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복잡하고 서로 얽혀 있는 시제의 개념들을 인위적
으로 분류해서 다루지 않고,영어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인식
하게하고 그것을 모국어인 한국어로 표현하게 한 것은 시제 이해의 정도를 통
합적이고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고 본다.한 편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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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번역자들의 번역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시제의 개념들을 언급하였기 때문
에 이론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접근이나 깊이 있는 분석은 다소 부족한 점
이 있다.이론적인 설명을 토대로 한 분석을 하려고 최대한 시도는 하였지만
번역문장들과 연관된 많은 시제의 개념을 다루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깊이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제의 개념별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번역자료를 분석하면서 그 결과들이 시제유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난 것은 사

실이지만 번역자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상당히 관련성이 있고,개인적 선호가
반영되어 있으며,시제이론에 근거를 둔 표현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매우 인
상적이었다.한국어 시제의 영향으로 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지만,한국어
내에서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시간 표현이 가능해진 면도 있었다.특히 고등
학생 집단의 경우에는 번역이라는 작업 자체가 매우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꽤 훌륭하고 매끄러운 번역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상당한
인식도를 나타내기도 하여,적절한 지도를 통해서 그들의 시제와 관련된 언어
능력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였다.시제도 하나의 문법이다.
현대의 문법교수가 ‘명시적’이기보다는 ‘암시적’인 것을 선호하기는 하나,적어
도 시제에 있어서는 명시적인 시제형태소의 설명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
로 본다.다만 그것이 영어 시제체계 하나만을 따로 다루거나,한국어와 함께
다룬다고 하여도 마치 수식과 같이 일대일 대응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하
지 않을 것이다.오히려 이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게 하여 유기적이고 통
합적인 시간적 의미의 이해를 방해할 수가 있다.따라서 학생들을 정해진 시
제 분류의 틀 속에 적응시키기 보다는 그들 스스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시도하
도록 격려하고,그 표현들을 개별적으로 가능성과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보
는 관점이 교사에게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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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KKKooorrreeeaaannnTTTrrraaannnssslllaaatttiiiooonnn
ooofffEEEnnngggllliiissshhhTTTeeennnssseeeaaannndddAAAssspppeeecccttt
---QQQuuueeessstttiiiooonnnsssaaannndddSSSuuuggggggeeessstttiiiooonnnsss---

JungYuJin
MajorinEnglishEducation
GraduateSchoolofEducation
SungshinWomeǹsUniversity

Tenseand aspecthavebeen oneofthemajorconcernsin English
education.Deepunderstanding oftargetlanguagèstemporalsystem is
an importantfactorin successfullanguagelearning.Therehavebeen
manystudiesthattriedtoevaluatelearners̀ degreeofunderstandingof
English tenseandaspect.They dealtwith learning English tenseand
aspectfrom variousaspects,yetmostlyinthedecontextualizedsettings.
Thisthesisaimstoevaluatelearners̀ degreeofunderstandingoftense

and aspectwithin the overallcontexts.The means ofevaluation is
learners̀ translationproductsofEnglishtextsintoKorean.Thismethod



isalsousedtostudylearners̀ expressionsofEnglishtenseandaspect
inKoreancontexts.
Thesecondchapterintroducestheconceptoftenseandaspect,and

generaltheoriesonEnglishandKoreantemporalsystems.
Thethird and fourth chaptersdealwith thedata from translation

productsofKoreanadultsandhighschoolstudents.Severalelementsof
tenseandaspectareanalyzedanddiscussed,suchasthepastperfective,
thesimplepresenttenseandthesubjunctivemoodregardingtense.To
explaintheresultsofdata,bothEnglishandKoreantemporalsystems
are referred to. The main purpose is to see the translators̀
consciousnessofEnglishtenseandaspectandcharacteristicsoftemporal
expressionsintheirproducts.Itturnedoutthattherearemorethanone
translationaboutoneEnglishtemporalexpression.Someofthem show
errors,andsomeofthem arereasonableintermsofKoreantemporal
system even though they do notcorrespond with English temporal
system.
Thelastchapterdealswithsomeimplicationsofthisstudythatare

consideredtobehelpfulforEnglishteachinginKoreanschools.
Tense and aspectare very complicated parts in language learning.

Therefore,theyneedtobedealtwithinanintegrativeapproach,thatis,
within the overall contexts. Teachers should give students the
opportunitiestotransferwhattheyunderstoodaboutEnglishtenseand
aspectintotheirown writing,and try toevaluatetheexpressionsin
termsofoverallcontextsandindividualwritingpattern.



부부부 록록록

o대학생 번역지문(A)및 번역사례

<대학생 번역지문 A >
Ihadwantedtomakeabeautifulman,butthefaceofthecreature

washorrible.Itsskinwasthinandyellow,anditseyeswereasyellow as
itsskin.Itslongblackhairandwhiteteethwerealmostbeautiful,butthe
restofthefacewasveryugly.
Itslegsandarmsweretherightshape,buttheywerehuge.Ihadto

usebigpiecesbecauseitwastoodifficulttojoinsmallpiecestogether.
Mycreaturewastwoandahalfmeterstall.
ForayearIhad worked to makethiscreature,butnow itlooked

terribleandfrightening.Ialmostdecidedtodestroyit.ButIcouldnot.I
hadtoknow ifIcouldputlifeintoit.
Ijoinedthebodytothewiresfrom mymachine.Morewiresjoinedthe

machinetothemast.Iwassurethatmymachinecoulduseelectricity
from lightningtogivelifetothebody.Iwatchedandwaited.Twodays
laterIsaw darkcloudsinthesky,andIknew thatastorm wascoming.
Ataboutoneòclockinthemorningthelightningcame.Mymastbegan
todoitsworkimmediately,andtheelectricityfrom thelightningtravelled
downthemasttomymachine.Wouldthemachinework?
Atfirstnothinghappened.Butafterafew minutedIsaw thecreaturès

bodybegintomove.Slowly,terribly,thebodycamealive.Itsarmsand
legsbegantomove,andslowlyitsatup.
Thedeadbodyhadbeenanuglything,butalive,itwasmuchmore

horrible.SuddenlyIwantedtoescapefrom it.Iranoutofthelaboratory,
andlockedthedoor.IwasfilledwithfearatwhatIhaddone.
(Shelley,Mary(2000).Frankenstein.OXFORDuniversitypress:10)



<대학생 번역사례 A >

나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기를 원했지만,이 피조물은 매우 끔찍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피부는 수척하고 누런색이었고,눈도 피부처럼 탁했다.검은색
긴 머리와 하얀 치아는 그나마 아름다웠지만,그 나머지는 너무나도 흉했다.
다리와 팔은 정상적인 모양이었으나,지나치게 컸다.작은 조각들을 서로 붙

이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큰 조각들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나의 피조물은
2m 50cm의 거구였다.
1년 동안 나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지금 내가 만든 피조

물은 너무 끔찍하고 공포스러웠다.그래서 그것을 파괴하기로 거의 마음을 먹
었다.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거기에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
었기 때문이다.
나는 기계의 전선들을 피조물의 몸에 연결시켰다.전선으로 기계와 기둥도

연결했다.기계가 번개에서 나오는 전기를 사용해 내 피조물에게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임을 확신했다.나는 지켜보면서 기다렸다.이틀 뒤에 하늘에
먹구름이 꼈고,곧 폭풍이 닥칠 것을 알았다.새벽 1시쯤 번개가 쳤다.내 기
둥이 즉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고,번개에서 발생한 전기가 기둥을 타고 기
계로 흘러들었다.기계가 과연 작동할까?
처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몇 분 뒤에 피조물의 몸이 움직

이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천천히,무시무시하게,몸이 살아났다.팔과 다리
가 움직이고,피조물이 천천히 일어섰다.
죽어있을 때도 추했지만,몸이 살아나자 훨씬 더 끔찍했다.갑자기 나는 도

망치고 싶었다.실험실에서 뛰쳐나와 문을 잠궜다.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공
포에 질렸다.



o대학생 번역지문(B)및 번역사례

<대학생 번역지문 B>
TTThhheeeOOOllldddDDDaaayyysssWWWeeerrreeennǹ̀̀tttLLLiiikkkeeeYYYooouuuTTThhhooouuuggghhhttt

IfyoutraveledbackintimetotheIceAge,youwouldwanttotake
OlgaSofferwithyou.Shecouldtellyouwhattowear.

Yoùdwearfursandanimalskins,stitchedtogetherwithsinew,right?
Notnecessarily,Sofferwouldsay.A formerimmigrantfrom Yugoslavia,
SofferfocusedherarcheologicalresearchonEasternEurope.Whilesheand
anassociatewerestudying pottery statuesfoundthere,they discovered
evidence thatwell-dressed prehistoric people mighthave worn clothes
muchlikeourfinecottonsandlines.

Fine marks crisscrossed the pottery.Soffer examined those marks.
Beforestudyingprehistoricartandlife,shehadworkedfortenyearsin
thefashionindustry.Sherecognizedthosemarksasevidenceofwoven
threads.Sofferandhercolleaguedecidedthatthestatueshadoncebeen
dressed in woven clothing. Through the ages, the clothing had
disintegrated,leavingthemarksastheonlyevidenceofitsexistence.

Womenwouldhavewoventhatclothing.Untilrecently,anthropologists
focusedonthemaninprehistoricsocieties.Theirstonetoolssometimes
survived thepassageoftime.Theplantfibersthatwomen woveinto
clothingdidnotsurvive.Soffer̀sresearchforcedanthropologiststorethink
womeǹscontributionstotheirprehistoricsociety.

(Piazza,Linda (2002).Nonfiction Reading Comprehension.Grade 7-8.
McGraw-HillChildreǹsPublishing:52)



<대학생 번역사례 B>

옛옛옛 시시시절절절은은은 당당당신신신이이이 생생생각각각한한한 것것것과과과는는는 다다다르르르다다다...

당신이 빙하기로 과거여행을 떠난다면,올가 소퍼를 데려가고 싶어 할 것이
다.왜냐하면 그녀는 당신에게 뭘 입을지를 말해줄 수 있을 테니까.

당신은 아마도 동물 힘줄로 꿰맨 모피와 가죽을 입을 것이다.그러나 소퍼
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할 것이다.초기 유고슬라비아 이주민인 소
퍼는 동유럽에 고고학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그녀와 학회는 거기서 발견된
도자기 상을 연구하는 동안,옷을 잘 갖춰입던 선사시대 사람들이 오늘날의
좋은 면과 안감 같은 옷을 입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멋진 흔적이 도기에 십자 모양으로 새겨져 있었다.소퍼는 그 표시를 조사
했다.선사시대 예술과 생활을 연구하기 전에 그녀는 패션산업 분야에서 10여
년을 일했다.그녀는 그 표시가 실로 천을 짠 증거라고 보았다.소퍼와 동료들
은 조각상이 예전에는 실로 짠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세
월이 지나면서 옷은 풍화되었고,존재의 유일한 증거로서 그 흔적을 남긴 것
이다.

여자들은 실로 뜨개질을 해서 그 옷을 만들었을 것이다.최근까지 인류학자
들은 선사시대 사회의 남자에 초점을 맞추었다.남자들의 돌로 만든 무기는
세월의 풍화 속에서도 때때로 살아남지만 여자들이 옷을 짓던 식물섬유는 전
혀 남아있지 않은 탓이다.소퍼의 연구로 인해 인류학자들은 선사시대 사회에
서의 여성 기여도를 재고하게 되었다.



o고등학생 번역지문(A)및 번역사례

<고등학생 번역지문 A >

Carlosdashedintothehouse."Mom!Dad!Marie!Myrobotworks!"

Everyonehurriedoutside.TheyclappedasCarlosdemonstratedhow the
robotmovedandstopped.Carlosbelievedhewastheluckiestkidinthe
wholeworld.

Afterhisfamilyhadgonebackintothehouse,Carlospattedtherobot
ontheback."Yoùregoodattakingorders.Maybeyoucanhelpmewith
mychores."

Carloswentinsideandcamebackwithtwowastebaskets.Hetookone
ofthem tothetrashcanandtookoffthecaǹslid."Empty,"Carlossaid,
pouringthetrashintothecan.Heputthelidbackon.

"Now it̀syourturn,"Carlossaid.Hegavetheotherwastebaskettothe
robot."Empty,"hecommanded.Therobotturnedthewastebasketover.All
thetrashlandedonthegrass.Carlospickedupthetrashandstuffedit
backintothewastebasket.

"Let̀stryagain,"Carlossaid.Heputthewastebasketintotherobot̀s
handsandturnedittowardthetrashcan."Move,"heordered.Therobot
rolledtothetrashcan.ItstoppedwhenCarlostolditto."Empty,"Carlos
said.Therobotturnedthewastebasketover.Thetrashlandedonthelid
ofthetrashcan.

"Oh,no,Iforgotaboutthelid,"Carlosmoaned."Wèvebothgotalotto
learn,robot."

(Schaffer, Frank (2003). Spectrum Reading. Grade 3. McGraw-Hill
Companies:8)



<고등학생 번역사례 A >

카를로스가 집으로 뛰어들어왔다.“엄마!아빠!마리에!내 로봇이 작동해!”
모두들 밖으로 서둘렀다.그들은 카를로스가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고 멈추는
지 시범을 보였을 때 박수를 쳤다.카를로스는 그가 전세계에서 가장 운좋은
아이라고 믿었다.그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카를로스는 로봇의 등을
쳤다.
“너는 주문을 잘 들어주었어.아마도 너는 집안일을 도울 수 있을거야.”

카를로스는 안으로 들어가 두 개의 쓰레기통을 가지고 돌아왔다.그는 그것들
중 하나를 쓰레기 통으로 꺼내어 통의 뚜껑을 떼어냈다.
“비워”카를로스가 쓰레기들을 통으로 쏟아부으면서 말했다.그는 뚜껑을

다시 덮었다.
“이제 네 차례야”카를로스가 말했다.그는 다른 쓰레기통을 로봇에게 주었

다.
“비워”그는 명령했다.로봇은 쓰레기통을 뒤집었다.모든 쓰레기가 풀밭에

떨어졌다.카를로스는 쓰레기를 집어서 다시 쓰레기통 안으로 담았다.
“다시해보자”카를로스가 말했다.그는 쓰레기를 로봇의 손에 놓은 다음 쓰

레기통을 향해 돌려놓았다.
“옮겨”그가 명령했다.로봇은 쓰레기 통으로 굴러갔다.카를로스가 로봇에

게 말했을 때 그것은 멈췄다.
“비워”카를로스가 말했다.로봇은 쓰레기통을 뒤집었다.쓰레기는 쓰레기통

뚜껑 위에 떨어졌다.
“오,안돼.내가 뚜껑에 대해 잊었구나.”카를로스가 슬퍼했다.
“우리 둘다 배울 것을 많이 얻었구나,로봇아”



o고등학생 번역지문(B)및 번역사례

<고등학생 번역지문 B>

DDDaaannnccciiinnngggttthhheeeDDDaaayyyAAAwwwaaayyy

Ifyouhadjusteatenatagoodrestaurant,youmighttellyourfriends
aboutit.Youmighttellyourfriendswhatthefoodtastedlikeandwhere
theycouldfindtherestaurant.Besscannotcommunicatethewayyoudo,
ofcourse.

Instead,abeebringsbackasampleofnectar.Theotherbeescantaste
thenectar.Buthow dotheotherbeesfindoutwherethenectaris?Many
expertsbelievethatthereturningbeedoesdancesandbuzzestotellthis
information.Thedancestellhow fartheflowerisfrom thehiveandin
whatdirectionotherbeesneedtotraveltofindtheflower.Thedances
eventellhow goodthenectaris,andhow muchnectarbeeswillfind
there.

The"round"dancetellsbessthatnectarisnearthehive.Thebee
dancesaroundinacircle.

The"Waggle"dancetellsbeesthatnectarisfartheraway.Thedancing
beedancesintwoloopsandthenfliesdownthemiddle.
Otherbeescan tellaboutdistancebasedonhow fastthedancing bee
loopsandhow longitbuzzes.

(Riley, Gail (2002). Nonfiction Reading Comprehension. Grade 3-4.
McGraw-HillChildreǹsPublishing:21)



<고등학생 번역사례 B>

만약 당신이 좋은 음식점에서 오직 먹어왔다면,당신은 당신의 친구에게 그
것에 대해 말했을 것이다.당신은 음식이 어떤 맛이 나는지,어디에서 레스토
랑을 찾을 수 있는지 친구에게 말했을 것이다.벌들은 물론 당신이 하는 방식
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대신에,벌은 과즙의 샘플을 가지고 온다.다른 벌들이 과즙을 맞볼 수 있

다.그러나 다른 벌들은 과즙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까?많은 전문가들은
벌이 이 정보를 말하기 위해 되돌아오는 벌이 춤을 추고 윙윙거린다고 믿는
다.그 춤은 꽃이 벌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그리고 다른 벌들이 꽃을
찾기 위한 여행에 필요한 방향을 말해준다.
원을 그리는 춤은 과즙이 벌통 가까이 있다는 것을 벌들에게 말해준다.벌은
원 주위에서 춤을 춘다.
흔드는 춤은 과즙이 더 멀리에 있다는 것을 벌들에게 말해준다.그 춤추는

벌은 두 개의 고리모양으로 춤을 춘 다음 중앙으로 날아내려온다.다른 벌들
은 춤추는 벌이 얼마나 빨리 고리를 만드는지,얼마나 오래 윙윙거리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거리에 대해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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